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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iv

호

국문요약

주 경제는 IT 버블 붕괴시기였던 2000년대 초반에도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이후에는 연평균 3%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해왔다. 2008년 시작된 미국발 글로벌 

경제위기로 당초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었으나, 호주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2009년 경제성장률은 1.3%에 도달

했다. 호주 경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를 선택하

라면 단연 산업구조의 양면성일 것이다. 호주는 광물 및 에너지 

자원 매장량이 풍부한 자원 부국이자 효율적인 농업생산 시스템

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선진 농업국가

로 알려져 있다. 농수산업과 광업이 호주 GDP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 낮지만, 쇠고기, 밀, 철광석, 석탄 등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한편 GDP의 75%를 차지하는 서비스

업 중에는 금융 및 도소매 서비스업의 발달이 두드러진다. 이처

럼 호주는 금융․보험 등 서비스 산업 중심의 선진국형 산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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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와 원자재 및 농업 수출에 의존하는 농업국가형 산업구조가 

공존하는 형태를 나타낸다. 

세계 ３위 밀 수출국이자 세계 1위 쇠고기 수출국인 호주는 

주요 농축산품의 세계적인 생산․수출국으로 전 세계 곡물 및 

축산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 최근에 신흥국의 소득 향상으

로 인한 수요 증가, 주요 수출국의 수출 통제, 기상이변으로 인

한 공급 감소, 투기거래 증가 등으로 국제곡물가격이 불안정한 

가운데,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량을 자랑하는 호주 농축산업에 

대해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농축산업은 제

조업과 같은 일반적인 산업에 비해서 시장진입 장벽이 높은 편

이다. 몇 개의 글로벌 기업이 자체 유통망을 운영하는 독과점 

구조가 형성되어 있어 개별 기업의 시장 진입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주 현지에서 오랜 경험이 있는 현지 파트너

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전략적 제휴 혹은 합자회사 형태의 진

출이 적합할 것이다.

각종 광물자원의 세계 최대 보유국인 동시에 생산국인 호주는 

오랫동안 세계적 광업국으로서의 명성을 유지해왔다. 호주 광업 

부문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는 2008/09년 기준 826억 5,000만 달

러로, 이는 호주 전체 GDP 대비 7.7%에 달한다. 호주에 매장된 

대표적 광물로는 우라늄, 니켈, 아연, 납, 갈탄 등이 있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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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광종에 대한 호주 매장량은 전 세계 매장량 대비 30% 내외

로 ‘주요 광물의 보고’라는 호주의 위상을 뒷받침한다. 호주 광

업부문에 대한 투자는 그 성격상 민간기업들의 주도적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워 공기업을 주축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대부

분이다. 그러나 공기업일지라도 투자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자

원개발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연기금의 

투자참여를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조사, 개발, 생산 단

계에 대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전략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한정된 

자금으로 보다 효과적인 투자를 진행하는 방법이다. 수송․물류 

서비스 등은 우리 기업들이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광업 서비

스 부문인 만큼 적극적인 진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호주는 풍부한 일조량과 풍력발전에 적합한 광활한 대지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추었다. 전 세

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포스트 도쿄 기

후변화협약 체제에 대비해야 할 시점이 도래하면서 ‘석탄의 나

라’로 알려진 호주도 에너지 산업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호주

의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성장하면서 우리나라 업체들의 진출 기

회가 늘어나겠지만, 본격적인 진출을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필요

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호주 진출을 희망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체들은 단기간 내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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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진출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태양광 분야는 박막형 태양전지 및 모듈을 중심으로 진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데, 해당 부문은 상용화 초기 단계여서 

선진국들의 시장점유도가 낮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기술이 활

용될 수 있는 분야인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평가된다.



Ⅱ

Ⅲ

Ⅰ
 차례

머리말 ⅱ

국문요약 ⅳ

서  론 1

산업구조와 산업정책 7

1. 경제 개관 9

   가. 최근 경제 동향 9

   나. 수출입 11

   다. 외국인 투자 16

2. 산업구조 19

3. 주요 산업정책 22

농축산업 27

1. 산업 개황 29

2. 주요 정책 및 제도 31

   가. 지역 식량생산자 혁신 및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 31

   나. 밀 수출시장 지원 프로그램 33

   다. 설탕산업 개혁 프로그램 34



Ⅳ

3. 부문별 동향 및 현황 36

   가. 농업 36

   나. 축산업 46

4. 주요 기업의 사업 현황 및 전략 53

   가. 호주밀위원회(Australian Wheat Board) 53

   나. 엘더스(Elders Limited) 56

   다. 카길 오스트레일리아(Cargill Australia) 57

광  업 61

1. 산업 개황 63

2. 주요 정책 및 제도 69

   가. 관련 부서 및 주요 정책 69

   나. 자원 관련 세제 동향 71

3. 부문별 동향 73

   가. 탐사·개발 및 생산 73

   나. 교역 78

   다. 고용 84

   라. 외국인 투자 86



Ⅴ
4. 주요 기업의 사업 현황 및 전략 91

   가. BHP 빌리턴(BHP Billiton) 91

   나. 리오틴토(Rio Tinto) 93

5. 전망 및 평가 96

신재생에너지 101

1. 산업 개황 103

2. 주요 정책 및 제도 108

   가. 신재생에너지 발전목표와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108

   나. 청정에너지 이니셔티브 111

   다. 에너지 효율성 이니셔티브 112

   라. 기타 지원 프로그램 113

3. 부문별 동향 115

   가. 에너지원별 특징 115

   나. 에너지 생산 117

   다. 전력 발전 119

   라. 고용 124

   마. 투자 125



Ⅵ
4. 주요 기업의 사업 현황 및 전략 127

   가. 사일렉스 솔라(Silex Solar) 127

   나. 하이드로 태즈메이니아(Hydro Tasmania) 128

5. 전망 및 평가 130

호주 시장 진출 방향 135

1. 협력 및 진출 여건 137

   가. 투자환경 137

   나. 경제협력 현황 143

2. 업종별 진출 방향 156

   가. 농축산업 156

   나. 광업 158

   다. 신재생에너지 169

참고문헌 174

부록

부록 1. 유관기관 및 기업 현황 177

부록 2. 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 정보 188



 표 차례

표 Ⅱ-1 호주의 주요 수출대상국 13

표 Ⅱ-2 호주의 주요 수입대상국 14

표 Ⅱ-3 호주의 주요 수출품목 구성(2006~09년) 15

표 Ⅱ-4 호주의 주요 수입품목 구성(2006~09년) 16

표 Ⅱ-5 호주의 투자 규모별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17

(승인액 기준, 2005~09년)

표 Ⅱ-6 호주의 투자 업종별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18

(승인액 기준, 2005~09년)

표 Ⅱ-7 호주 산업청의 주요 분야별 지원 프로그램 개요 24

표 Ⅲ-1 겨울재배 곡물 연간 생산량 37

표 Ⅲ-2 여름재배 곡물 연간 생산량 39

표 Ⅲ-3 세계 밀 시장 생산·소비량 추이 및 전망 41

표 Ⅲ-4 호주의 주요 곡물 생산·소비 추이 43

표 Ⅲ-5 세계 및 호주의 설탕 생산 및 수요 추이 45

표 Ⅲ-6 호주 쇠고기 시장 생산·수출 추이 및 전망 49

표 Ⅲ-7 호주 양고기 시장 생산·수출 현황 52

표 Ⅲ-8 AWB의 재무성과 55

표 Ⅲ-9 엘더스의 재무성과 56

표 Ⅳ-1 호주 광업부문 부가가치 규모 및 비중(2004~09년) 64

표 Ⅳ-2 호주 주요 광물자원의 경제적 매장량(EDR) 현황 65

표 Ⅳ-3 호주 주별 광산 현황 67

표 Ⅳ-4 서호주의 자원개발 관련 법규 70

표 Ⅳ-5 호주의 광종별 광물탐사 지출 추이(2004~09년) 74

표 Ⅳ-6 호주의 광종별 생산 추이 77



표 Ⅳ-7 광업과 제조업의 수출액 및 GDP 대비 비중 80

(2004~09년)

표 Ⅳ-8 주요 광물 수출 현황 81

표 Ⅳ-9 광물(HS 26) 수출대상국 82

표 Ⅳ-10 광물(HS 26) 수입(2007~09년) 83

표 Ⅳ-11 광물(HS 26) 수입대상국 84

표 Ⅳ-12 광종별 FDI 유입 현황 89

표 Ⅳ-13 국별 투자 현황(2008/09년) 90

표 Ⅳ-14 BHP 빌리턴의 재무성과 93

표 Ⅳ-15 리오틴토의 재무성과 94

표 Ⅳ-16 2009년 호주의 주요 광산업체 95

표 Ⅴ-1 RET에 따른 연간 전력 조달 목표량 109

표 Ⅴ-2 기타 신재생에너지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114

표 Ⅴ-3 재생에너지 분야의 특성 117

표 Ⅴ-4 신재생에너지 생산 현황 118

표 Ⅴ-5 신재생에너지원별 전력생산 현황 120

표 Ⅴ-6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2007/08년) 121

표 Ⅴ-7 최근 진행 중인 전력생산 프로젝트 122

(2010년 4월 말 기준)

표 Ⅴ-8 대기 중인 전력생산 프로젝트(2010년 4월 말 기준) 123

표 Ⅴ-9 하이드로 태즈메이니아 영업 결과(2009년 6월 기준) 129

표 Ⅵ-1 호주의 기업환경 순위 140

표 Ⅵ-2 호주와 한국의 세부항목 비교 141

표 Ⅵ-3 한국의 10대 수출입 대상국 143



표 Ⅵ-4 한국의 대호주 수출입 추이 현황 145

표 Ⅵ-5 대호주 10대 수출입 품목(2009년) 146

표 Ⅵ-6 한국의 국가별 직접투자 현황(2010년 9월 누적) 148

표 Ⅵ-7 연도별 대호주 직접투자 추이 149

표 Ⅵ-8 업종별 대호주 직접투자 현황(2010년 9월 누계 기준) 151

표 Ⅵ-9 한․호주 FTA 체결에 따른 GDP 및 후생증대 효과 154

표 Ⅵ-10 한․호주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 155

(2007~20년)

표 Ⅵ-11 호주 자원개발 신고 현황(2010년 6월 기준) 160

표 Ⅵ-12 대호주 광종별 투자비율 160

표 Ⅵ-13 호주 신규진출 사업 현황(2009년) 161

표 Ⅵ-14 한국의 6대 전략 광종 자주개발률 및 호주 162

보유․생산 현황

표 Ⅵ-15 사업 단계별 투자 현황 166

표 Ⅵ-16 태양전지 종류 및 특징 171



 그림 차례

그림 Ⅱ-1 호주의 실질 GDP 성장률 및 소득수준 추이 10

그림 Ⅱ-2 호주의 기준금리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11

그림 Ⅱ-3 호주의 환율 및 수출입 추이 12

그림 Ⅱ-4 호주의 주요 산업별 GDP 비중 및 서비스 산업 21

세부 비중

그림 Ⅲ-1 호주의 주요 밀 재배 지역 40

그림 Ⅲ-2 한국의 국별 쇠고기 수입량 추이 50

그림 Ⅲ-3 주요 기업 시장점유율 54

그림 Ⅳ-1 호주 광업 기업 주별 분포 67

그림 Ⅳ-2 호주의 에너지·광물자원 개발진행 프로젝트 76

(2009년 10월 기준)

그림 Ⅳ-3 호주의 광물자원 수출 추이 79

그림 Ⅳ-4 광업부문 고용 추이 85

그림 Ⅳ-5 세부 산업별 고용 비중(2008/09년) 86

그림 Ⅳ-6 광물 탐사 및 개발 부문에 대한 FDI 유입 추이 87

그림 Ⅳ-7 호주의 산업별 외국인 직접투자 비중(승인액 기준) 88

그림 Ⅳ-8 Policy Potential Index 순위 98

그림 Ⅳ-9 호주 광업부문 성장 전망 99

그림 Ⅴ-1 전체 에너지 생산 추이 104

그림 Ⅴ-2 신재생에너지 생산 추이 104

그림 Ⅴ-3 호주의 에너지원별 생산 추이 105

그림 Ⅴ-4 신재생에너지원별 가동 중인 발전소 분포 106

그림 Ⅴ-5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중(2007/08년) 119

그림 Ⅴ-6 신재생에너지 산업 종사자 수(2008년) 124



그림 Ⅴ-7 호주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액 추이 125

그림 Ⅴ-8 호주 에너지 기업들의 R&D 지출 126

그림 Ⅴ-9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중 전망 131

그림 Ⅴ-10 신재생에너지원별 전력생산 비중 전망 132

그림 Ⅴ-11 신재생에너지 산업 종사자 수 전망(2020년) 133

그림 Ⅵ-1 호주의 경제자유도 분석(2010년) 139

그림 Ⅵ-2 OECD 회원국 법인세율 현황(2009년) 142

 글상자 차례

글상자 1  호주 국가 개황 25

글상자 2  밀수출 시장 지원 프로그램 선정 기업 34

글상자 3  AWB 조직구성 현황 55

글상자 4  엘더스의 세부 조직 현황 56

글상자 5  전문가 인터뷰 58

글상자 6  대형 광물업체간 지분인수 협상 결과 95

글상자 7  호주의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와 CPRS 법안 동향 111

글상자 8  신재생에너지 펀드의 주요 지원 내용 113

글상자 9  전문가 인터뷰 134

글상자 10 한 ․ 호주 FTA 협상 일지 153

글상자 11 호주외국인투자심의회(FIRB)의 기능 164



Ⅰ
서    론



Ⅰ. 서 론｜3

남

서 론

태평양과 인도양 사이에 위치한 호주는 천혜의 자연환

경과 풍부한 에너지․광물 및 식량 자원을 보유한 ‘축

복 받은 나라’다. 투명한 제도적 환경, 실용성을 중시하는 규제

시스템, 현대적인 인프라 등은 세계 유수 기업들을 호주 시장으

로 유인하는 역할을 하였고, 장기간의 경제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해 건실해진 기초 경제여건은 2000년대 초반 IT 버블 위기와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호주 경제가 흔들리지 않

도록 버팀목 역할을 하였다. 그 결과 호주는 2000~09년 기간 

내 연평균 3%대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선진국 중 유일하게 경기

침체를 겪지 않고 꾸준히 성장한 국가로 남을 수 있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제2의 자원개발 붐을 경험하고 있는 

호주 경제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리며, 2009년부터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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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3년 연속 플러스 성장을 시현할 7개국 중 하나로 호주를 

선택하기도 하였다. 호주 경제의 선전에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가운데, 2011년 한․호주 수교 50주년과 한․호주 FTA 체결을 

동시에 앞둔 우리나라 역시 그 어느 때보다 호주 경제와 그 성

장 동력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그동안 호주 경제에 대한 연구는 주제별로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호주 경제 및 산업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호주의 

주요 산업을 포괄적으로 다룬 경우는 드물었다. 호주 산업에 대

한 연구는 각 산업별 연구기관 및 협회를 통해 진행되어온 까닭

에 산업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 호주를 연구대상으로 삼는 경우

가 대부분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호주의 경제․산업구조라는 전

체 틀 속에서 주요 산업의 특성과 성장배경, 잠재력 등을 분석

하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호주의 경제․산업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뒤, 발전 가능성이 

높고 국가간 협력이 가능하며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모색해볼 

수 있는 유망산업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특히 KOTRA와 공동연

구를 수행함으로써 보다 세부적인 진출방안을 발굴한 것은 이번 

연구의 수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크게 6개 장으로 나뉜다. 서론에 이은 Ⅱ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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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경제의 특징, 최근 경제 현황, 주요 산업정책 등을 개괄적

으로 살펴보았다. Ⅲ장에서 Ⅴ장까지는 본 연구의 핵심 부문인 

산업별 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가 선정한 호주의 핵심 

산업은 농축산업, 광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3개 분야다. 3개 

산업 분야는 KOTRA와의 협의를 거쳐 호주의 경제성장을 이끌

고 향후 시장 잠재력이 큰 분야를 우선적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지금 당장은 우리 기업들이 해당 산업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

는 데 한계가 있더라도  정부간 협력을 통해 기업들의 진출 기

회를 열어줄 수 있는 분야도 함께 고려하였다.

먼저 Ⅲ장의 농축산업은 호주의 대표적인 핵심 산업으로 이미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평가되는바,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매

우 크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호

주의 농축산업은 한․호주 FTA 체결과 식량안보 문제와 관련하

여 중요성이 크고 매우 민감한 분야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호

주의 농축산업은 자체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가장 선진적이라고 평가되는바, 우리 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Ⅳ장의 광업은 현재 호주에서 가장 활발한 산업 분야로 중국

을 비롯한 신흥아시아 국가들의 광물자원 수요 급증으로 제2의 

호황기를 누리고 있다. 철광석, 유연탄 등 주요 광물뿐 아니라 



6｜호주의 주요 산업

희귀금속에 대한 각국의 수요가 커지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

발탐사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관련 기업들의 진출 및 투자 

관심이 지속될 것이다. 또한 6대 전략 광종의 자주개발률을 높

이는 차원에서도 호주의 광업 부문은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관

심을 가져야 할 산업 분야다. 

Ⅴ장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호주 정부가 역점을 두고 육성하

는 분야로 현재 발전전망이 가장 밝다고 평가되는 산업 중 하나

다. 호주에서 진행될 대부분의 사업이 신재생에너지 부문과 관

련되었을 정도로 다수의 공공 또는 민간 프로젝트가 대기하고 

있는 상태다. 호주 정부도 해당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유

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진출

이 가장 기대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다만 이미 진출한 중국과 

일본 제조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상황이므로, 향후 진출할 

우리 기업들은 틈새시장을 공략해야 하고, 선진국들의 기술수준

을 따라잡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수의 관련자료 및 문헌 수집과 분석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호주의 주요 산업별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

하기 위해 호주 내외의 다수 문헌 및 통계자료를 참고하였으며, 

각종 통계자료를 통한 정량적 분석과 호주 현지 업종별 전문가

와의 면담을 통한 정성적 분석을 병행하여 연구결과에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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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 개관

가. 최근 경제 동향

호주 경제는 IT 버블 붕괴시기였던 2001~02년에도 경기침체

를 겪지 않았으며, 이후에는 연평균 3%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유

지하며 세계 평균보다는 다소 낮지만 선진국으로서는 높은 성장

세를 유지해왔다. 2008년 시작된 미국발 글로벌 경제위기로 당

초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었으나, 호주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

양책에 힘입어 2009년 3/4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세로 전환,  

2009년 경제성장률은 1.3%를 기록했다. 이는 1990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이었으나, 2009년 전 세계 경제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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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호주는 비교적 양호한 성

적을 거두었다고 평가된다.

 그림 Ⅱ-1 호주의 실질 GDP 성장률 및 소득수준 추이

자료: IMF.

호주는 미국발 글로벌 경제위기 발생 직전까지 주택시장이 과

열되면서 소비자물가지수(CPI: Consumer Price Index)가 불과 1년 

사이에 1.9%에서 5.0%까지 급등했으나, 2008년 9월 글로벌 경

제위기 발생 후 급격한 하락세를 기록해 2009년 9월에는 1.3%

를 기록했다. 이후 2009년 3/4분기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경기

회복이 시작되면서 CPI가 상승세로 전환되자 물가상승 우려가 

제기되었고, 이에 호주 금융당국은 선제적으로 2009년 10월부터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해 최저 3.0%에서 현행 4.75%까지 인상

전 세계 선진경제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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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이 외에도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던 부동산 시장 

지원책과 같은 각종 세제혜택 등을 축소하면서 출구전략을 확대

하고 있다. 

 그림 Ⅱ-2 호주의 기준금리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자료: 호주중앙은행(RBA).

나. 수출입

호주는 전통적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최근에도 큰 폭의 환율절상으로 인해 

수입공산품 가격이 하락한 반면, 각종 설비투자를 위한 자본재 

수입이 증가하면서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했다.

(단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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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Ⅱ-3 호주의 환율 및 수출입 추이

자료: 호주중앙은행(2010), EIU Country Report.

2000년대 이후 수출입 모두 두자릿수 이상의 증가율을 유지하

며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경제위기 발생

으로 인해 2009년 교역량이 전년대비 약 17% 감소했으며, 수출

보다 수입이 더 위축되어 경상수지 적자폭이 소폭 감소하였다. 

이후 경기회복과 동시에 2009년 3/4분기부터 수출입이 모두 증

가세로 전환되면서 2010년 교역량은 전년대비 20%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호주의 국별 교역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이 수출입 양면에서 

호주의 최대 교역국인 것을 알 수 있다. 전통적으로 일본이 호

주의 최대 수출시장이었으나, 2009년 일본을 비롯한 주요 수출

시장으로의 수출이 감소한 반면, 대중국 수출은 20% 증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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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중국이 호주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 그 뒤를 일본과 우리

나라가 추월하고 있다. 수입액은 중국, 미국, 일본 순으로 높은

데, 글로벌 경제위기로 호주 총수입이 17% 감소하는 상황에서

도 대중국 수입은 단 5% 감소에 그쳐 중국이 최대 수입국 자리

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호주의 3대 수출대상국이

자 10대 수입대상국이다. 

 표 Ⅱ-1 호주의 주요 수출대상국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 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금  액 비중 금  액 비중 금  액 비중 금  액 비중

1 중    국 15,391.8 12.5 19,546.5 14.0 27,225.2 14.6 33,143.9 21.6 

2 일    본 24,413.7 19.8 26,378.7 19.0 42,731.6 22.9 29,965.2 19.5 

3 한    국 9,299.6 7.5 11,177.5 8.0 15,485.8 8.3 12,223.0 8.0 

4 인    도 6,668.1 5.4 7,690.2 5.5 11,380.0 6.1 11,328.2 7.4 

5 미    국 7,595.0 6.2 8,303.7 6.0 10,184.3 5.5 7,497.4 4.9 

6 영    국 6,116.1 5.0 5,810.8 4.2 7,844.2 4.2 7,062.9 4.6 

7 뉴질랜드 6,746.7 5.5 7,848.8 5.6 7,867.2 4.2 6,204.6 4.0 

8 싱가포르 3,460.8 2.8 3,346.5 2.4 5,154.1 2.8 4,198.1 2.7 

9 태    국 3,220.7 2.6 3,662.1 2.6 4,489.0 2.4 3,322.7 2.2 

10 인도네시아 3,330.6 2.7 3,239.5 2.3 3,587.3 1.9 3,244.6 2.1 

기      타 37,079.7 30.1 42,117.9 30.3 50,904.4 27.2 35,210.2 23.0 

총  수  출 123,322.8 100.0 139,122.2 100.0 186,853.0 100.0 153,400.8 100.0 

자료: UN Com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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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Ⅱ-2 호주의 주요 수입대상국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 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금  액 비중 금  액 비중 금  액 비중 금  액 비중

1 중    국 19,213.5 14.5 24,053.9 15.5 29,896.4 15.6 28,352.1 17.8 

2 미    국 18,609.5 14.0 20,003.4 12.9 23,014.5 12.0 18,004.8 11.3 

3 일    본 13,019.4 9.8 14,940.7 9.6 17,155.3 9.0 13,223.4 8.3 

4 싱가포르 8,102.6 6.1 8,685.6 5.6 13,721.0 7.2 8,857.1 5.6 

5 독    일 6,779.2 5.1 8,074.3 5.2 9,624.5 5.0 8,411.1 5.3 

6 태    국 4,718.3 3.6 6,539.4 4.2 8,607.6 4.5 9,212.7 5.8 

7 영    국 4,694.1 3.5 6,716.5 4.3 8,440.5 4.4 4,908.1 3.1 

8 말레이시아 5,055.3 3.8 6,037.6 3.9 7,595.4 4.0 5,986.7 3.8 

9 뉴질랜드 4,144.9 3.1 5,186.8 3.3 6,447.1 3.4 5,197.7 3.3 

10 한    국 5,205.6 3.9 4,939.0 3.2 5,449.7 2.8 5,252.3 3.3 

기      타 43,108.6 32.5 50,479.7 32.4 61,631.9 32.2 51,516.6 32.4 

총  수  입 132,650.7 100.0 155,656.8 100.0 191,583.9 100.0 158,922.7 100.0 

자료: UN Comtrade.

호주는 주로 1차 산품을 수출하고 공산품을 수입하는 교역구

조를 가지고 있다. 품목별로는 광물성 연료, 광․슬랙․회, 귀금

속 순으로 높은 수출액을 기록하고, 특히 에너지 및 광물 원자

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호주의 경제구조가 제조업 비

중이 낮고 서비스업, 농업, 광업 비중이 높은 것과 유관한 것으

로 분석된다. 반면 상위 수입품목의 경우에는 기계류, 광물성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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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전기기기, 자동차 등 공산품이 주를 이루는데, 이는 호주의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시장이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

을 보여준다. 호주 정부는 빈약한 제조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00년대 대규모로 설비투자를 장려했는데, 이때 설비투자를 위

한 자본재 수입이 급증하면서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를 초래했다

는 지적을 받기도 하였다.  

 표 Ⅱ-3 호주의 주요 수출품목 구성(2006~09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코드 품  목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금  액 비중 금  액 비중 금  액 비중 금  액 비중

1 HS-27 광물성 연료 29,639.3 24.0 31,647.9 22.7 59,868.2 32.0 45,187.7 29.5 

2 HS-26 광, 슬랙, 회 18,947.4 15.4 22,077.3 15.9 34,241.4 18.3 30,115.3 19.6 

3 HS-71 진주, 귀금속 7,684.9 6.2 10,221.8 7.3 12,965.4 6.9 12,661.0 8.3 

4 HS-99 비분류품목 7,986.1 6.5 9,179.7 6.6 7,727.6 4.1 7,509.4 4.9 

5 HS-02 육, 식용설육 5,269.6 4.3 5,410.2 3.9 5,986.2 3.2 5,144.4 3.4 

6 HS-10 곡물 3,455.4 2.8 2,211.6 1.6 4,384.0 2.3 4,420.2 2.9 

7 HS-84 기계류 4,057.9 3.3 5,521.5 4.0 5,054.9 2.7 4,244.0 2.8 

8 HS-28 무기화학품 4,959.5 4.0 4,760.4 3.4 5,909.5 3.2 4,072.5 2.7 

9 HS-76 알루미늄제품 4,791.8 3.9 5,239.6 3.8 5,221.4 2.8 3,456.7 2.3 

10 HS-30 의료용품 2,539.2 2.1 3,201.6 2.3 3,289.5 1.8 3,145.3 2.1 

기  타 33,991.6 27.6 39,650.6 28.5 42,204.8 22.6 33,444.3 21.8 

총  액 123,322.8 100.0 139,122.2 100.0 186,853.0 100.0 153,400.8 100.0 

자료: UN Com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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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Ⅱ-4 호주의 주요 수입품목 구성(2006~09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코드 품  목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HS-84 기계류 21,684.6 16.3 25,442.8 16.3 28,411.9 14.8 25,377.7 16.0 

2 HS-27 광물성연료 17,519.6 13.2 20,177.7 13.0 30,098.3 15.7 20,109.9 12.7 

3 HS-85 전기기기 14,482.9 10.9 16,570.5 10.6 18,478.8 9.6 17,352.0 10.9 

4 HS-87 자동차 및 부품 16,609.0 12.5 20,630.8 13.3 22,978.8 12.0 16,471.5 10.4 

5 HS-71 진주, 귀금속 5,497.9 4.1 6,546.9 4.2 9,942.5 5.2 8,839.5 5.6 

6 HS-30 의료용품 5,172.4 3.9 6,272.6 4.0 6,724.6 3.5 7,071.5 4.4 

7 HS-90 광학기기 4,887.3 3.7 5,305.0 3.4 6,116.2 3.2 5,732.4 3.6 

8 HS-39 플라스틱제품 3,352.3 2.5 4,046.9 2.6 4,498.5 2.3 3,708.3 2.3 

9 HS-99 비분류품목 151.7 0.1 678.9 0.4 2,431.4 1.3 4,657.0 2.9 

10 HS-73 철강제품 2,479.9 1.9 3,111.5 2.0 4,214.6 2.2 3,630.9 2.3 

기  타 40,813.3 30.8 46,873.2 30.1 57,688.3 30.1 45,971.9 28.9 

총  액 132,650.7 100.0 155,656.8 100.0 191,583.9 100.0 158,922.7 100.0 

자료: UN Comtrade.

다. 외국인 투자

호주의 외국인 투자는 최근 수년간 두자릿수 이상의 높은 성

장률을 기록해왔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8/09년 

건수 기준으로 32.1% 감소했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5.5% 감소

했다. 투자 규모별로는 20억~5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가장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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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감소한 반면, 50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투자는 건수의 변동 

없이 투자 금액이 73%가량 급증했는데, 이는 대부분 광업 부문

에 대한 투자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 Ⅱ-5 호주의 투자 규모별 외국인직접투자 추이(승인액 기준, 2005~09년)

(단위: 십억 달러, %)

투자 규모
2005/ 06년 2006/ 07년 2007/ 08년 2008/ 09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1 million 3,955 1.8 4,598 2.24 5,906 2.99 3,925 1.94

 $1 million & ~ 

$50 million
892 7.4 1,142 8.6 1,463 10.8 1,000 9

$50 million & ~ 

$100 million
105 7.3 108 7.5 123 8.9 116 8.1

$100 million & ~ 

$500 million
112 25.5 158 32.2 195 41.8 172 36.2

$500 million & ~ 

$1 billion
23 16.4 43 28.4 53 36.7 36 25

$1 billion & ~ $2 billion 11 15.2 11 16.3 20 25.3 15 20.6

$2 billion & ~ $5 billion 2 6.2 4 12.2 10 30.2 7 19.5

$5 billion < 1 5.8 5 49 5 35.2 5 60.9

총투자 5,101 85.8 6,069 156.4 7,775 191.9 5,277 181.4

자료: 호주외국인투자심의회(FIRB). 

업종별로는 광물탐사 부분의 비중이 가장 높은 편이며, 광물

탐사 외에는 서비스업, 부동산 순으로 많은 외국인 투자가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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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고 있다. 특히 2006/07년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석탄, 

철광석, 알루미늄 등 광물탐사 및 개발 부문에 대한 투자가 급

증하는 추세다. 제조업 부분에 대한 투자진출은 상대적으로 비

중이 낮은 편이나, 2006/07년에는 약 630억 달러 규모를 기록하

며 전년대비 약 350% 증가하였고, 이후에는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다. 한편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300억 달러 내외 규모를 

꾸준히 실현하고 있다. 

 

 표 Ⅱ-6 호주의 투자 업종별 외국인직접투자 추이(승인액 기준, 2005~09년)

(단위: 십억 달러, 건)

투자 업종
2005~06년 2006~07년 2007~08년 2008~09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농수산 2 0.01 4 0.10 11 2.49 12 2.78

금융보험 39 6.20 38 5.63 39 9.20 60 10.88

제조업 61 13.69 82 62.85 48 31.27 52 19.11

광물탐사 및 개발 76 19.75 141 32.28 173 64.28 164 90.62

자원 가공 - - 8 3.66 3 0.22 10 1.80

서비스업 111 27.14 116 28.93 109 35.72 132 31.67

관광업 57 2.77 68 1.54 38 3.20 19 1.06

부동산 4,755 16.21 5,612 21.39 7,354 45.50 4,827 23.42

총투자 5,101 85.75 6,069 156.39 7,775 191.88 5,277 181.35

자료: 호주외국인투자심의회(FI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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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구조

호주 경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단연 산업구조의 양면성일 것이다. 호주는 광물 및 에너지 자원 

매장량이 풍부한 자원 부국이자 효율적인 농업생산 시스템을 바

탕으로 세계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선진 농업국가로 알

려져 있다. 농수산업과 광업이 호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6%, 6.8%에 지나지 않지만, 쇠고기, 밀, 철광석, 석탄 등

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GDP의 75%를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경우 금융․보험 서비

스가 16.3%, 도소매 15%,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 9.8% 등으로 

금융 및 도소매 서비스업이 특히 발달하였다. 이처럼 호주는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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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등 서비스 산업 중심의 선진국형 산업구조와 원자재 및 

농업 수출에 의존하는 농업국가형 산업구조가 공존하는 형태를 

나타낸다. 

반면 광활한 국토(한반도 35배)에 인구가 골고루 분포해 규모

의 경제를 실현하기 용이하지 않고, 주요 소비시장인 북반구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며, 노동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제조업 기반 형성이 용이하지 않은 것은 호주 경제의 한계로 작

용한다. 따라서 전체 GDP 대비 제조업의 비중은 8.7% 정도에 

머무는 수준이다. 서비스업이 발달한 다른 선진국과 비교한다고 

해도 제조업의 비중이 특히 낮고 서비스업의 비중은 과도하게 

높은 편인데, 이러한 산업구조는 호주의 독특한 요소부존 상태

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풍부한 천연자원을 지닌 

호주는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덜 요구되고 자본 수익성은 높은 

자원개발 산업을 지향하느라 제조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

심이 낮고, 농축산물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으로 호주달러의 절

상압력이 증가되면서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되었다는 지적이다. 

이 외에도 최근 이민자들이 주로 도시지역에 정착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것과 이들의 소득수준 증가 및 교육․문화 부문에 대한 

수요 증대도 서비스 산업 확대에 일부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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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Ⅱ-4 호주의 주요 산업별 GDP 비중 및 서비스 산업 세부 비중

자료: 호주통계청(A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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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3
주요 산업정책

주의 주요 산업정책은 각 세부 영역별 맞춤 방식으로 

진행되는 특징을 지녔다. 산업정책을 관장하는 정부부

처인 혁신산업과학연구부(DIISR: Department of Innovation, Industry, 

Science and Research)는 ‘혁신(innovation)’, ‘산업(industry)’, ‘과학 

및 연구(science and research)’, ‘중소기업 및 탈규제(small business 

and deregulation)’의 4분야로 나누어 11개 산하 부서를 운영하며, 

전 분야에 걸친 산업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한다.1) 이 중 산업정

1) 호주 DIISR 산하에는 11개 부서가 혁신, 산업, 비즈니스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로 △ AusIndustry △ Corporate △ eBusiness △ Enterprise Connect 

△ Industry and Small business Policy △ Innovation △Manufacturing △National 

Measurement Institute △Questacon(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entre) △Research 

△ Science and Infrastructure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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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담당하는 산업청(AusIndustry)은 9개 주요 분야에 대해 보

조금 지급 및 세제감면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

며, 2008/09년에는 35개 프로그램에 20억 호주달러를 투입, 1만 

2,000여 개 업체를 지원한 바 있다.2) 

상세 영역별로는 혁신 및 R&D(innovation and R&D)의 경우 환

경, 녹색성장,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루고, 제조

업(manufacturing) 관련 사업은 자동차 및 섬유․의류 산업에 대

한 보조금 지원으로 구성된다. 에너지 및 연료(energy and fuels) 

부문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 관련 프로그램이 대다수

를 차지하며, 벤처캐피털(venture capital) 부문은 소규모 벤처기

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 이 외에도 중

소기업 지원, 수출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프로그램별 상세 내용은 호주 산업청 프로그램 개요(AusIndustry 

Program Summary) 및 호주 산업청 홈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다. 

2) 호주 산업청이 관장하는 9대 세부영역은 △ Innovation and R&D △Climate Change 

△Manufacturing △ Energy and Fuels △Venture Capital △ Small Business △ Import 

and Export △ Tourism △ Structural Adjustment로 나뉘며 각 영역별로 수십 개의 

프로그램을 지원한 바 있다. 프로그램별 상세 내역은 호주 산업청 홈페이지

(http://www. ausindustry.gov.au)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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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Ⅱ-7 호주 산업청의 주요 분야별 지원 프로그램 개요

Sector - Innovation and R&D

 - Green Car Innovation Fund

Sector - Innovation - Tax Concession Programs

 - R&D Tax Concession

 - R&D Tax Credit

Sector - Manufacturing Industry

 - Automotive Competitiveness and Investment Scheme

 - Automotive Transformation Scheme

 - Clothing and Household Textile Building Innovative Capability Program

 - TCF Corporate Wear Scheme

 - TCF Product Diversification Scheme

 - TCF Strategic Capability Program

 - TCF Small Business Program

Sector - Resources and Energy

 - Ethanol Production Grants

 - LPG Vehicle Scheme

Sector - Venture Capital

 - Early Stage Venture Capital Limited Partnerships

 - Venture Capital Limited Partnerships

Sector - Import and Export

 - Certain Inputs to Manufacture

 - Enhanced Project By-law Scheme

 - Space Concession

 - Tradex

주: AusIndustry Program Summary(2010. 11. 10)에 수록된 프로그램 중 Program 

Status가 Open인 자료만을 수록함.

자료: AusIndustry Program Summary 자료를 발췌·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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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상자 1 호주 국가 개황

가. 일반사항

□ 국명: 호주(Commonwealth of Australia)

□ 위치: 동경 113 9̊'-153 3̊9', 남위 10 4̊1'-43 3̊9'

□ 면적: 7,682,300㎢

□ 기후: 온화한 대륙성 기후(서부 40%와 북부 80%가 열대성, 나머지는 

온대성)

□ 수도: 시드니(Sydney)

□ 인구: 21,579,137명(2009년 2월 현재)

□ 주요 도시: 시드니, 멜번, 브리스번, 아들레이드, 퍼스, 호바트, 다윈, 

캔버라 등

□ 민족: 앵글로색슨 80%, 기타 유럽 및 아시아계 18%, 원주민 및 기타 2%

□ 언어: 영어

□ 종교: 기독교 63.8%(영국성공회 18.7%, 천주교 25.8%, 연합회 5.7%, 

장로교 3.0%, 그리스정교 0.3%, 루터교 1.3%, 침례교 1.6%), 

무종교 18.7%, 기타 5.7%(회교 1.7%, 불교 2.1%, 힌두교 0.8%)

□ 건국일: 1788년 1월 26일

□ 국가형태: 입헌군주제

□ 정부형태: 의원내각제

□ 국가원수: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연방총독(Quentin Bryce)이 대표

나. 경제지표

□ GDP: 1조 2,079억 달러(2009년), 1조 2,427억 달러(2010년 추정) 

□ 실질 경제성장률: 1.3%(2009년), 2.9%(2010년 추정)

□ 1인당 GDP: 46,050달러(2009년), 58,259달러(2010년 추정)

□ 실업률: 5.6%(2009년), 5.2%(2010년 추정)

□ 물가상승률(평균): 1.8%(2009년), 3.1%(2010년 추정)

□ 화폐단위: 호주달러

□ 환율(A$:US$, 평균): 1.28(2009년), 1.18(2010년 추정)  

□ 외채(연말 기준, 십억 달러): 1,094(2009년 예측), 1,124(2010년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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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1 계속

□ 외환보유고(십억 달러): 39.0(2009년), 35.7(2010년 추정)

□ 산업구조: 서비스업(74.9%), 제조업(8.7%), 건설업(7.1%), 광업(6.8%), 

농수산업(2.6%)

□ 교역규모: 수출 1,534억 달러, 수입 1,589억 달러(2009년)

□ 교역품: 수출의 경우 광물성연료, 육류, 곡류 등

수입의 경우 기계, 전기기기, 자동차부품 등

다. 한 ․ 호주 관계

□ 교역규모

   우리나라 수출: 2009년 52억 4,314만 달러(전년대비 1.4% 증가)

   우리나라 수입: 2009년 147억 5,607만 달러(전년대비 18% 감소)

□ 교역품

   우리나라 수출: 승용차, 무선전화기, 건설 중장비, 합성수지 등

   우리나라 수입: 유연탄, 철광, 원유, 알루미늄, 천연가스, 가축육류 등

□ 투자교류 

   대호주 투자: 2009년 9월 누계 기준 1,220건(건수), 22억 1,841만 달러 

(투자금액)

   대한국 투자: 2009년 12월 현재 기준 8억 2,500만 호주달러(투자금액)

□ 교민: 12만 5,669명(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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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1
산업 개황

계 3위 밀 수출국이자 세계 1위 쇠고기 수출국인 호주는 

주요 농축산품의 세계적인 생산·수출국으로 전 세계 곡

물 및 축산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 최근에 신흥국의 소득 

향상으로 인한 수요 증가, 주요 수출국의 수출 통제, 기상 이변

으로 인한 공급 감소, 투기거래 증가 등으로 국제곡물가격이 불

안정한 가운데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량을 자랑하는 호주 농축

산업에 대한 관심이 더욱 확대되는 추세다.

세계 밀 시장에서 호주는 세계 8대 밀 생산국이자 3대 수출국

으로 자리 잡으며 주요 공급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내 

소비량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중국, 러시아, 인도 등 주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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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국가들이 내수 물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출을 통제해 국

제 곡물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것과는 달리, 호주는 전체 생산량

의 60% 이상을 수출하며 세계 밀 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사람보다 소가 많은 나라’로 불리는 호주는 청정 환경 

이미지와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적인 축산 시스템으로 세계 쇠

고기 시장의 주요 수출국으로 자임해왔다. 특히 2003년 광우병 

발발 이후 일본, 한국 등 주요 아시아 시장에서 호주산 쇠고기

가 미국산을 대체하고 최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면서 주요 쇠고

기 공급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향후 선진국의 쇠고기 소비가 감

소할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신흥국가의 소득수준 향상,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 호주산 제품의 높은 가격 

경쟁력 등에 힘입어 국제 쇠고기 시장에서 호주의 위상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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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2
주요 정책 및 제도

주의 농축산업은 이미 안정기에 접어들어 있고 특별한 

지원책 없이도 수요에 따라 성장하는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호주 정부 차원에서 특별히 농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정책 어젠다를 마련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농축산물의 

생산 및 수출 관련 부분에서 생산성 강화 및 수출 지원방안 프

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가. 지역 식량생산자 혁신 및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

     (REPIPP: Regional Food Producers Innovation and Productivity Program)

  

지역 식량생산자 혁신 및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RFPIPP)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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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각종 농수산품의 생산성 증진을 위

한 각종 기술 혁신 및 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4년 동안 

총 3,500만 호주달러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며, 이 중 100만 호

주달러가 수산물과 관련하여 배정되어 있다. 지원 금액은 사업

별로 보통 5만~200만 호주달러로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지원 대상으로는 신기술 개발 혹은 도입으로 현재 생산과정을 

재정비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인 사례가 해당된다. 호주에서 

생산되는 식량의 2/3가 수출되고, 이는 매년 23억 호주달러를 상

회하는 규모인 만큼, 식량 생산성 향상은 호주 내부의 수요 충

족과 수출 경쟁력 향상 모두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재는 1차 지원이 종료된 상태로, 지원 기간 동안 총 15개 기

업에 대해 640만 호주달러가 지원되었다. 서호주의 WAMMCO 

(Western Australian Meat Marketing Co-operative Limited)에 대한 

250만 호주달러 규모의 육우 가공 생산기술 향상 프로그램과 밤 

껍질 제거기구 등 자동설비 도입을 통한 재배․가공 효율성 제

고 사업이 대표적인 지원 사례다. 호주 정부는 이들 사업이 호

주의 생산기술 향상에 기여했다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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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밀 수출시장 지원 프로그램

(Wheat Export Technical Market Support Program)

이 프로그램은 2008년 변경된 호주 밀 수출 관련 시스템과 관

련하여 밀 생산 및 수출업자의 생산․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처음 도입되었다. 관련 예산은 총 940만 호주달러에 달하

며, 신규고객 발굴을 위한 마케팅 활동 지원금 명목으로 기존 

밀 수출업체는 물론 신규 수출업체에도 최대 6만 호주달러까지 

지원한다. 

1차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총 18만 호주달러가 뉴사우스웨일

스, 빅토리아, 퀸즐랜드 주에 위치한 9개의 밀 수출업체에 제공

되었다. 2차 시기에는 뉴사우스웨일스 주를 비롯한 빅토리아, 퀸

즐랜드, 서호주의 6개 수출업체가 총 15만 호주달러 이상을 지

원받았다. 2010/11년을 위한 제3차 지원 프로그램은 2010년 2월 

시작되어 현재 진행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호주의 밀 수출업체

뿐만 아니라 생산자에게도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시아, 유

럽, 중동아프리카, 북아프리카에 산재한 밀 수입 고객들과 장기

적인 수출관계 확립은 물론, 관련 분야의 고용창출 및 대외충격 

완화 등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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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상자 2 밀수출 시장 지원 프로그램 선정 기업

• Walgett Special One Co-operative Ltd(grower co-operative, NSW) 

- $60,000

• Global Grain Australia Pty Ltd(grain exporter, Victoria) - $11,500

• Greentree Farming(grain grower, NSW) - $32,000

• OzEpulse Pty Ltd(grain exporter, NSW) - $22,500

• GRAINassist(agricultural broker, Victoria) - $17,500

• PentAG Commodities Ltd(grain marketer, Queensland) - $8,850

• Boongalla Organics Australia(grain grower, Queensland) - $17,000

• Agfarm Pty Ltd(grain marketer, NSW) - $10,600

• TH Cooper and Co(grain grower, NSW) - $3,450

다. 설탕산업 개혁 프로그램
     (SIRR: Sugar Industry Reform Program)  

세계 2위의 설탕 수출국인 호주는 전체 생산량의 80% 이상을 

수출하기 때문에 설탕산업이 호주 지역사회 경제에 기여하는 바

는 매우 크다고 평가된다. 설탕의 주원료인 사탕수수의 주요 재

배지는 퀸즐랜드 북부에서 뉴사우스웨일스 북부까지 강우량이 

높은 해안지대에 밀집되어 있다. 호주 설탕 생산의 95%가량이 

퀸즐랜드에 집중되어 있으며, 나머지 5%는 뉴사우스웨일스 주

에서 생산된다.  

호주 정부는 지역경제는 물론 전체 교역에서도 큰 비중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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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설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지역별 농장의 생산 환경

을 개선하는 설탕산업 개혁 프로그램(SIRR)에 총 4억 4,400만 호

주달러의 예산을 투입, 선정된 프로젝트의 일부를 진행하고 있

다. 프로그램의 주된 지원 분야는 설탕 농가에 대한 지속경영 

재원 지원, 사업계획 지원 및 재교육, 가뭄피해 상담, 설탕 재배 

방식 혁신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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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문별 동향 및 현황

가. 농 업

1) 생산 현황

      

사계절이 뚜렷한 호주에서 재배되는 곡물은 크게 여름재배 곡

물과 겨울재배 곡물로 구분된다. 겨울재배 곡물은 밀, 보리, 오

트밀, 카놀라, 콩류 등으로 수출작물이 주를 이룬다. 남반구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뉴사우스웨일스, 빅토리아, 퀸즐랜드, 서

호주, 남호주 등 호주 대부분의 지역에서 겨울 시기(한국과 기후 

반대, 한국의 여름 날씨와 유사)에도 작물재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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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농업 생산량은 기후 및 지역별 자연환경에 따라 변동 

폭이 커서 시장의 수요․공급 및 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겨울재배 곡물 생산 추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겨

울재배 곡물의 생산량은 연간 3,500만 톤 수준이었으나, 가뭄 피

해가 극심했던 2002/03년과 2006/07년에는 평년의 절반 수준인 

1,700만 톤 생산에 그쳤다.

 표 Ⅲ-1 겨울재배 곡물 연간 생산량

(단위: 천 톤, %)

연 도
뉴사우스

웨일스 
빅토리아 퀸즐랜드 서호주 남호주 전체

1997/98 8,558 3,398 1,637 12,097 5,360 31,116

1998/99 9,718 3,495 2,322 12,232 6,305 34,159

1999/00 11,495 5,139 2,222 13,311 4,751 36,981

2000/01 10,834 6,232 1,340 8,726 7,486 34,696

2001/02 11,171 5,873 1,142 12,050 8,927 39,240

2002/03 3,505 1,955 836 6,812 4,227 17,402

2003/04 10,768 6,945 1,473 16,683 7,450 43,395

2004/05 10,724 4,203 1,383 12,982 5,339 34,710

2005/06 11,987 6,278 1,436 13,948 7,524 41,251

2006/07 3,815 1,774 926 8,255 2,794 17,605

2007/08 4,000 4,711 1,196 10,751 4,713 25,433

2008/09 9,446 3,897 2,326 13,784 4,867 34,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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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계속

연 도
뉴사우스

웨일스 
빅토리아 퀸즐랜드 서호주 남호주 전체

2009/10 (A) 7,521 6,205 1,478 12,448 7,465 35,241

2010/11 (B)* 9,830 4,933 1,902 12,070 6,318 35,124

A-B 증가율 31 -21 29 -3 -15 0

주: * 추정치.

자료: ABARE(2009), (2010a).

여름재배 곡물로는 쌀, 수수, 옥수수, 해바라기, 땅콩, 대두, 목

화씨 등을 들 수 있는데, 여름 곡물 생산이 가능한 주(州)는 뉴사

우스웨일스와 퀸즐랜드 두 곳 뿐이고 생산량도 겨울 작물의 한 

주치 작황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때가 많다. 특히 2009/10년 동

절기에는 적정한 강우량으로 작물 성장조건에 적합한 기후가 형

성되었으나, 2010년 초봄부터 여름까지는 퀸즐랜드를 포함한 일

부 지역의 강우량이 저조해지면서 수수 재배에 타격을 입는 등 

여름 작물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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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Ⅲ-2 여름재배 곡물 연간 생산량

(단위: 천 헥타르, 천 톤, %)

연  도
뉴사우스웨일스 퀸즐랜드 전  체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1997/98 617 2,588 640 1,139 1,335 3,820

1998/99 885 3,228 721 1,712 1,741 5,097

1999/00 742 2,882 771 2,031 1,591 5,026

2000/01 825 3,366 816 1,786 1,761 5,286

2001/02 777 3,146 794 1,772 1,633 4,933

2002/03 509 1,582 521 1,199 1,097 2,868

2003/04 436 1,766 708 1,806 1,212 3,679

2004/05 436 1,766 708 1,806 1,340 2,175

2005/06 760 2,794 615 1,458 1,442 4,584

2006/07 332 1,036 520 1,079 916 2,175

2007/08 378 1,650 756 2,826 1,205 4,584

2008/09 376 1,444 712 2,323 1,156 3,858

2009/10
(기존 추정치)

316 1,128 462 1,230 845 2,445

2009/10
(최근 추정치)

321 1,275 410 1,123 799 2,485

자료: ABARE(2009, 2010a).

2) 주요 농산물 시장 현황

가) 밀

호주는 세계 8대 밀 생산국으로 전체 생산의 80% 이상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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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수출하고 있어 밀이 호주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매우 

크다. 이에 정부는 생산량과 수출량이 다른 품목에 비해 월등한 

밀에 대해 특별 관리를 하기 시작하여 특정 수출업자를 통해서

만 대량 수출이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2008년부터

는 호주의 밀 시장도 점차 경쟁체제로 전환되는 중이다. [그림 

Ⅲ-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호주의 밀 경작지는 관계시설이 확보

된 해안가에 밀집되어 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서호주, 뉴사우

스웨일스, 빅토리아, 퀸즐랜드 주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Ⅲ-1 호주의 주요 밀 재배 지역

자료: ABARE(2009, 2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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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가뭄 및 고온 현상으로 북반구 주요 밀 생산지역인 러

시아, 중앙아시아, 흑해 일대의 생산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 

2010/11년 전 세계 밀 생산량은 전년대비 4% 감소한 6억 4,80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2010/11년 세계 밀 소비는 

인구증가 및 에탄올 생산 확대로 전년대비 1% 증가한 6억 5,500만 

톤을 기록할 전망이어서 소비량이 생산량을 소폭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적인 밀 생산량 감소 속에서도 2010/11년 호주

의 밀 생산은 동부지역의 양호한 기후여건 덕택에 전년대비 

16% 증가한 2,500만 톤을 기록할 전망이다. 수출 물량은 전년 

대비 약 33% 증가한 1,800만 톤으로 세계 밀 가격 상승과 수출 

물량 확대로 금액으로는 전년대비 약 41% 증가한 52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Ⅲ-3 세계 밀 시장 생산․소비량 추이 및 전망

구  분 단 위 2008/09년 2009/10년 2010/11년 변화율(%)

세

계

생 산 백만 톤 686 677 648 -4.2 

중  국 백만 톤 113 115 114 -1.0 

E  U 백만 톤 151 138 138 -0.3 

인  도 백만 톤 79 81 81 0.5 

러시아 백만 톤 64 62 41 -33.5 

미  국 백만 톤 68 60 6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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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계속

구  분 단 위 2008/09년 2009/10년 2010/11년 변화율(%)

세

계

소 비 백만 톤 639 647 655 1.2 

식   용 백만 톤 447 452 457 1.2 

사   료 백만 톤 106 108 107 -0.8 

수 출

아르헨티나 백만 톤 7 5 6 22.2 

호  주 백만 톤 13 14 18 32.6 

캐나다 백만 톤 18 18 16 -10.1 

유  럽 백만 톤 25 19 23 20.3 

러시아 백만 톤 18 19 2 -89.3 

미  국 백만 톤 27 24 33 40.4 

국제 밀 가격 USD/Ton 271 209 250 19.6 

호

주

면  적 천 헥타르 13,530 13,788 13,374 -3.0 

생  산 천 톤 21,420 21,656 25,099 15.9 

수  출
천 톤 13,410 13,705 18,168 32.6 

백만 A$ 5,028 3,688 5,216 41.4 

자료: ABARE(2009, 2010a).

나) 곡물

호주에는 대표적인 농작물인 밀 외에도 보리, 수수 등 다양한 

곡물이 생산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보리의 비중이 높은 편이

다. 호주의 곡물(coarse grains) 생산량은 연간 1,000만 톤 규모로 

이 중 최대 작물인 보리(barley)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6%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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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다. 2009/10년 호주의 보리 생산량은 800만 톤에 달하였으나 

2010/11년에는 약 730만 톤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10% 정도 감

소할 전망이다. 또 다른 대표 작물인 수수(sorghum)의 2009/10년 

생산규모는 120만 톤에 달하며, 2010/11년에는 약 140만 톤 규

모까지 증산될 것으로 추정된다.

 표 Ⅲ-4 호주의 주요 곡물 생산·소비 추이

(단위: 천 톤) 

품  목 구  분 2006/07년 2007/08년 2008/09년 2009/10년 2010/11년

보리

(Barley)

생산 4,257 7,160 7,997 8,098 7,294 

내수 소비 3,153 2,460 2,523 2,569 2,640 

– 종자 203 195 202 199 185 

– 기타 2,950 2,265 2,321 2,370 2,455 

수출 2,563 4,054 3,891 4,028 3,888 

– 식용 1,192 2,303 2,254 2,339 2,187 

– 맥아 1,371 1,751 1,638 1,689 1,701 

수수

(Sorghum)

생산 1,283 3,790 2,692 1,228 1,415 

내수 소비 1,173 2,833 1,694 689 990 

– 종자 5 4 2 3 3 

– 기타 1,168 2,829 1,692 686 987 

수출 110 957 998 539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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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 계속

품  목 구  분 2006/07년 2007/08년 2008/09년 2009/10년 2010/11년

기타

생산 1,186 2,339 1,898 2,116 2,216 

내수 소비 1,141 2,068 1,703 1,903 1,993 

– 종자 78 59 63 62 63 

– 기타 1,062 2,007 1,639 1,840 1,931 

수출 46 273 495 225 223 

총계

생산 6,726 13,289 12,587 11,442 10,925 

내수 소비 5,467 7,361 5,920 5,160 5,624 

– 종자 286 258 266 263 250 

– 기타 5,180 7,101 5,652 4,897 5,373 

수출 2,719 5,284 5,384 4,792 4,535 

주: 2010/11년은 추정치.

자료: 호주 통계청; ABARE(2009) 자료에서 재인용. 

다) 설탕

설탕 역시 호주의 주요 재배 작물 중 하나로 최근 세계 설탕 

수요가 증가하고 바이오에탄올의 원료로 널리 활용되면서 호주

의 전략 작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의 기상 악화로 브

라질과 인도 등 주요 설탕 생산국의 생산물량이 감소한 반면 소

득수준이 향상된 아시아 신흥국의 식생활 변화로 설탕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제 설탕가격이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 최근 뉴욕 

국제거래소(ICE)의 설탕가격이 30USC/lb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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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기록하였다. 호주 농업자원경제연구소(ABARE: Australian 

Bureau of Agricultural and Resources Economics)는 생산량 증가로 

2010/11년 국제 설탕가격이 전년대비 약 21% 하락할 것으로 전

망하는 반면, 시장 전문가들은 단시일에 재배면적 확대가 어려

운 점과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량 감소, 중국 등 신흥시장의 폭

발적인 수요 증가 등을 이유로 국제 설탕가격이 30USC/lb 수준

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 설탕가격의 급등세와 신흥국의 소득수준 향상 및  

이로 인한 수요 증가, 바이오에탄올 등 신재생에너지 수요 발생 

등의 영향으로 설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호주의 

농업에서 설탕 관련 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 역시 증대될 것으

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호주 정부도 설탕산업 개혁안 등을 통해 

설탕의 생산․경영․유통 전반에 걸쳐 각 부문별 경쟁력을 강화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표 Ⅲ-5 세계 및 호주의 설탕 생산 및 수요 추이

구  분 단  위 2008/09년 2009/10년 2010/11년 변화율(%)

세

계

생산 백만 톤 150 158.8 172.3 8.5

 - 브라질 백만 톤 35.1 39.4 42 6.6

소비 백만 톤 162 164.8 168.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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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 계속

구  분 단  위 2008/09년 2009/10년 2010/11년 변화율(%)

세

계

수출 백만 톤 49.2 52.7 50.6 -4

재고 백만 톤 59.8 53.8 58 7.8

재고-수요 % 37 33 35 61

가격 USC/lb 15.9 23.5 18.5 -21.3

호

주

재배면적 천 헥타르 367 391 403 3.1

생산 천 톤 4,634 4,519 4,550 0.7

물량 천 톤 3,268 3,249 3,232 -0.5

가격 백만 호주달러 1,338 1,770 1,729 -2.3

주: 2010/11년 자료는 추정치. 

자료: ABARE(2010b).

나. 축산업

1) 생산 현황

세계적인 청정 환경과 가장 효율적인 육우 생산기반을 보유한 

호주는 세계 쇠고기 수출 2위, 생산량 8위의 축산 선진국이다. 

호주의 축산업은 소, 양, 염소 등의 레드미트(red meat)를 중심으

로 한 육류 가공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 한국의 주요 쇠고기 공급처이기도 하다. 선진국 시장에서 

육류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개발도상국 및 제3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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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단백질 식품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육류 수

요는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호주 농축산업 시장도 지속적

으로 발달함은 물론 사료, 유제품 등 유관 산업의 동반 성장도 

기대할 만하다. 

2009년 호주 쇠고기 시장의 규모는 약 120억 호주달러이며, 

이 중 호주 국내시장이 차지하는 규모는 약 64억 호주달러로 추

산된다. 2009년 시장에서 거래된 곡물 사육소는 230만 마리에 

이르는데, 이는 도축된 성인소의 30% 규모다. 2009년 기준 호주 

국민의 1인당 소고기 소비량은 33.7kg가량인 것으로 조사되었

고, 호주 육우 구매자의 81%가 쇠고기와 송아지 고기를 구입하

고 있어 호주 내수시장은 육우의 선호도가 절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호주의 총면적 4억 4,200ha 중 75%에 달하는 3억 3,200만 ha는 

육우생산 지역으로, 이 중 44%가 쇠고기 농장이며 지역별로는 

퀸즐랜드의 비중이 가장 크다. 쇠고기 산업 종사자 수는 전국적

으로 12만 명을 넘어서는 규모다. 

호주 3대 레드미트 생산품 중 하나인 염소고기의 경우 생산 

규모는 작으나 세계 염소고기 시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된다. 호주 정부는 수출시

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염소고기의 질과 공급량이 일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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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다는 자체 분석을 내렸으며, 일정한 공급 체인을 발굴하

여 시장 수요에 맞는 산업으로 가치를 창출해내야 한다는 입장

을 밝힌 바 있다. 육우용으로 사육되는 염소는 보어 염소(Boer 

goat)와 방목장 염소(rangeland goat) 두 종류이며, 캐시미어와 앙

고라 종은 고급 섬유 원자재 공급용으로 사육되고 있다. 한편 

2009년 호주의 염소 도축 수는 160만 마리로 추정된다.

2) 주요 축산물 시장 현황

가) 쇠고기

세계적인 쇠고기 생산국인 호주의 전체 가축 수는 약 2,800만 

마리로 이 중 소는 2,600만 마리에 달해 쇠고기 산업이 호주 축

산업을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경제적 중요성이 

매우 크다. 2009/10년 도축 물량은 840만 마리 규모였으며, 쇠고기 

생산 물량은 210만kg에 달했다. 가격은 2009/10년 기준 288Ac/kg 

수준으로 미국 또는 일본산 쇠고기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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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Ⅲ-6 호주 쇠고기 시장 생산·수출 추이 및 전망

구  분 단 위 2008/09년 2009/10년 2010/11년 변화율(%)

가축수 Mil. 27.9 28.3 28.4 0.7

- 소 Mil. 25.3 25.7 25.9 0.8

도축 '000 8,702 8,483 8,485 0.0

생산 kt 2,148 2,132 2,150 0.8

수

출

- 미국향 kt 282 210 240 14.3

- 일본향 kt 363 350 360 2.9

- 한국향 kt 113 124 130 4.8

총계 kt 968 910 920 1.1

금액 A$ Mil. 4,857 4,003 4,401 9.9

생가축 '000 856 909 720 -20.8

가

격

판매장 Ac/kg 296 288 301 4.5

미국산 USc/kg 307 319 350 9.7

일본산 USc/kg 452 511 523 2.3

자료: ABARE(2010b).

호주 육우산업은 전통적으로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특히 2003년에는 광우병 사태 발생으로 아시아 시장에서 미국

산 쇠고기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당시 호주의 육우 수출규모가 

크게 증대하였다. 광우병 발발로 한국 및 일본에서 미국산 쇠고

기 수입을 금지하면서 호주산 쇠고기 수입이 급증해 호주가 미

국을 제치고 최대 수입처로 부상했던 것이다. 호주 ABARE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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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 따르면, 2009/10년 호주의 쇠고기 수출액은 약 40억 호주 

달러로 전년대비 10% 정도 감소했으나, 2010/11년에는 전년대비 

10% 증가한 44억 호주달러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림 Ⅲ-2 한국의 국별 쇠고기 수입량 추이

 

자료: ABARE(2010b).

2008년 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로 인한 경쟁 심화와 글

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수요 감소로 호주산 쇠고기에 대한 각국

의 수입 비중이 감소하기는 했으나, 경기회복으로 수요가 증가

하게 되면 가격 경쟁력과 청정 이미지를 지닌 호주 쇠고기에 대

한 수요는 빠르게 회복될 것이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제한 

연령이 한국 30개월, 일본 20개월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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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일본 시장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호주산 육우의 경쟁력 강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나) 양고기

호주는 세계 최대 양고기 소비국이자 세계 2위의 양고기 수출

국이다. 2009년 호주에서는 총 42만 톤의 새끼 양고기와 21만 

톤의 양고기가 생산되었다. 가축농장을 제외한 호주 양고기 시

장 규모는 2008/09년 기준 44억 호주달러인 것으로 추정된다. 

호주 국민들은 2009년 기준 1인당 10.8kg의 새끼 양고기와 2kg

의 양고기를 소비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체 육우 구입자의 

51.7%가 양고기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호주

와 빅토리아의 남서지역, 뉴사우스웨일스의 남쪽 지역을 중심으

로 생산되며, 새끼 양은 뉴사우스웨일스와 빅토리아 서부, 서호

주 동부지역 등에서 주로 생산된다. 호주에서 가장 많은 양고기

를 생산하는 지역은 빅토리아 주로 전체 생산의 42.1%를 담당

하고 있다. 호주의 양고기 농가 면적은 1억 3,400만 ha로 호주 

전체 육우 농가의 30%를 차지하고, 관련 종사자가 약 10만 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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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Ⅲ-7 호주 양고기 시장 생산·수출 현황

구  분 단 위 2008/09년 2009/10년 2010/11년 증가율(%)

도축
Sheep 천 마리 11,282 8,102 7,850 -3.1

Lamb 천 마리 20,767 19,850 20,000 0.8

생산
Mutton 천 톤 235 177 170 -4.0

Lamb 천 톤 423 420 426 1.4

수출

Mutton 천 톤 146 111 105 -5.4

Lamb 천 톤 156 157 158 0.6

- 미국 천 톤 38 35 37 5.7

총수출 천 톤 302 268 263 -1.9

 -금액 백만 달러 1,407 1,348 1,423 5.6

가격
Mutton Ac/kg 199 321 360 12.1

Lamb Ac/kg 424 464 470 1.3

자료: ABARE(20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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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기업의 사업 현황 및 전략

가. 호주밀위원회(AWB: Australian Wheat Board)

AWB는 호주 곡물 생산자를 대표하여 국내외 거래를 담당하

는 조직으로, 곡물 생산자에게 금전적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하

고 있다. 주요 취급 품목은 단연 밀이고, 그 밖에도 각종 곡류를 

생산, 판매한다. AWB는 전체 시장의 3.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단일 조직으로는 가장 높은 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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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Ⅲ-3 주요 기업 시장점유율

자료: IBIS(2009).

AWB는 4개의 하위 분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호주 밀의 국제 

거래, 마케팅을 총괄하는 해외사업 부문, 국내 밀 거래와 기타 

곡류 거래를 담당하는 국내사업 부문, 곡류 생산자를 대상으로 

위험관리 등을 담당하는 금융사업 부문, 농축산업 제품 및 서비

스 공급 부문 등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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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상자 3 AWB의 조직구성 현황

- AWB(International): 호주 밀의 국제 거래, 마케팅 등 총괄 

- AWB(Australia): 호주 국내 밀 거래, 기타 곡류의 거래 담당

- AWB(Harvest Finance Ltd): 곡류 생산자를 대상으로 위험관리 등 각종

금융 프로그램 제공

- Landmark: 호주의 가장 큰 농축산업 제품과 서비스 공급자 

AWB는 과거 연방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던 공기업으로 2008년

까지 밀 대량 수출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2008년 민영화로 

밀 수출 독점권을 상실하면서 업계 경쟁력이 약화되었다는 평가

를 받는다. 2006/07년은 가뭄 및 수출규제 변경 등으로 인해 매

출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2007/08년에는 온화한 기후조건과 시

장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밀, 카놀라 등을 중심으로 높은 생산 

및 판매량을 기록, 전년대비 50%의 매출증가를 시현하였다.

 표 Ⅲ-8 AWB의 재무성과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매출 증가율 이윤 증가율

2004/05 4,822.0 - 125.3 -

2005/06 4,610.8 -4.4 72.8 -41.9

2006/07 4,379.2 -5.0 27.1 -62.8

2008/09 6,552.7 49.6 99.5 267.2

자료: IBIS(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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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엘더스(Elders Limited)

엘더스 사는 2009년 초 퓨처리스(Futuris) 사와의 인수․통합

으로 호주의 농축산업 관련 기업 중 미래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평가된다. 이후 엘더스 사는 양모, 축산물 매매 등의 

농축산업 이외에도 금융, 부동산업, 보험업 등 다양한 분야로 사

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엘더스 사의 시장점유율은 호주 농축

산업 시장의 2.1%로 회사 자본의 72.5%가 농축산업 관련 사업

에 투입되어 있으며, 곡물․육우․양모 부문으로 세분화되어 사

업이 진행된다.

 표 Ⅲ-9 엘더스의 재무성과

(단위: 백만 달러, %)

연  도 매  출 증가율 세후이익 증가율

2004/05 3,194.2 - 706.0 -

2005/06 3,355.8 5.1 86.2 -87.8

2006/07 3,090.8 -7.9 100.7 16.8

2007/08 3,402.9 10.1 84.2 -16.4

자료: IBIS(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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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상자 4 엘더스의 세부 조직 현황

- Elders Farm Merchandise: 농장 운영과 관련하여 농업인들에게 토양, 

농약, 각종 씨앗, 식물 판매 및 수의사 서비스 제공

- Elders Meat and Livestock: 소·양 관련 축산업 마케팅 활동 총괄

- Elders Wool Wholesaling: 양모 관련 마케팅 총괄 프로세스 담당

다. 카길 오스트레일리아(Cargill Australia)

카길 오스트레일리아는 농축산물 및 식품 관련 미국계 글로벌 

기업인 카길 사의 호주 지사로 1967년 설립되었다. 호주 진출 

초기에는 곡물 수출로 시작해 고기 가공, 밀가루 생산, 식용유 

가공, 창고업, 리스크 매니지먼트 등 점차 사업영역을 확대하였다. 

멜버른 소재 카길 오스트레일리아의 본사는 호주 남동부 해안 

및 내륙 지역에 위치하여 직원 약 1,900여 명을 고용하고 있다. 

카길 사가 호주에 투자한 금액은 2억 5,000만 달러이며, 매년 8억 

6,0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카길 사는 뉴사우스

웨일스 주에 헨티(Henty) 사, 레드 벤드(Red Bend) 사, 테모라

(Temora) 사와 함께 설립한 합작법인 형식으로 호주 내에 총 3개의 

저장창고와 가공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2008년 수출 규제가 풀

리면서 밀 수출시장에도 진출하였으며, 현재 현지 유통망을 활

용하여 AWB를 대체할 차세대 수출기업으로 급부상 중이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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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 상품을 생산하는 동시에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유통망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하는 것이 특징이다. 

 글상자 5 전문가 인터뷰

 성명: Mr. David Palmer

 소속: 호주축산공사(MLA, Meat & Livestock Australia)

  호주축산공사는 호주산 육류 및 축산물

의 대내외적 마케팅과 판매활동을 촉진하

고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 증대를 목적

으로 설립된 비영리 산업 기관이다. 기관 

운영비용은 호주 축산업계가 100% 지원

하며,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동 5개 

지역에 현지 대표부가 운영되고 있다. 호

주축산공사는 호주의 축산 산업과 상품을 

알리고 마케팅, 홍보 및 판촉 활동을 통해 

호주의 육류제품 수출을 촉진하며 시장 접근을 위한 대외협상에 참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품질관리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호주 

청정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호주는 오랜 시간에 걸쳐 축산품을 수출해왔기 때문에 관련 인프라와 시스템

이 잘 구축되어 있다. 특히 호주 육류시장의 품질관리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유

명하다. 호주는 국내 축산업자들이 납품하는 상품의 품질을 평가하고 그 결과

를 소비자들에게 공개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육우시장에서 

호주 청정우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었다. 

  호주는 각 지역마다 기후와 지형이 상이하고 육우 품종이 다양하며 가축 사

육장마다 생산 시스템의 차이가 있어, 일괄적으로 육우의 품질을 관리하는 것

이 호주 축산업계의 가장 큰 과제였다. 이에 따라 호주 정부는 1990년대 후반

부터 식품품질기준 연구개발사업(Eating Quality Standards R&D Program)을 

추진하여, 그 결과물인 품질관리 시스템, 즉 MSA(Meat Standard Australia) 

인증제를 2000년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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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5 계속

  MSA 시스템은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소의 사육기간 동안 사료의 

품질과 양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도축 양과 시간 역시 한정함으로써 육우 상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것이다. 둘째는 소비자들의 엄격한 시식을 통해 육우의 맛을 

평가받는 단계이다. 셋째는 ‘전체 품질관리 방식(total quality management 

approach)’을 통해 공급 체인(supply chain)의 전 단계(예: 동물의 유전자 정

보부터 최종 소비자의 육우 조리방식까지 전 과정)를 점검받는 것이다.

  오늘날 MLA는 한국 시장에 ‘청정우’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 TV, 신문 등 각종 매체를 통한 

광고와 주요 소비자층인 주부를 대상으로 ‘Kids love Australian Beef’ 캠페인을 

펼치며 호주 쇠고기의 ‘클린 & 세이프(clean & safe)’ 이미지를 강조한다.

호주 청정우 마크 및 캠페인 로고 

  한편 한국 축산업은 영세농가 단위로 이뤄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을 통합

하여 대규모의 농축산업 단지(agri-livestock complex)를 조성한다면 효율성

과 생산성 향상은 물론이고 농민들의 후생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한

국정부는 장기적인 식량안보 차원에서 대호주 투자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호주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대부분 광업부문에만 집중되어 있고 축산업에 대한 

투자는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중국이나 일본의 투자도 크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중국과 일본의 투자 공백기를 잘 활용하여 호주의 농업 및 축산업 

투자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식량안보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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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
산업 개황 

종 광물자원의 세계 최대 보유국인 동시에 생산국인 호

주는 오랫동안 세계적 광업국으로서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금광 개발을 위해 호주로 

향했던 1850년대 골드러시(gold rush) 이래로 호주의 광업 부문

은 꾸준히 진화하고 확대되어 나갔다.   

호주 광업부문에서 창출된 총부가가치는 2004/05년 715억 

2,000만 달러에서 2008/09년에는 826억 5,000만 달러로 15.6% 

증가하였다. 부가가치 증대에 따라 호주 전체 GDP에서 차지하

는 광업의 비중 역시 같은 기간 내 4%에서 7.7%로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순수 광업부문은 2008/09년 763억 2,000만 달러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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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하였고, 장비 유지․보수 및 수송․물류 서비스 등에 해당하

는 광업 서비스는 63억 3,000만 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다. 

특히 광업 서비스는 32.8%의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

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표 Ⅳ-1 호주 광업부문 부가가치 규모 및 비중(2004~09년)

(단위: 백만 달러)

2004/05년 2005/06년 2006/07년 2007/08년 2008/09년 증가율(%)

광업
(광업 서비스 

제외)
66,860 69,623 70,455 75,739 76,323 14.2

광업 서비스 4,763 5,153 5,160 5,677 6,327 32.8

전체 광업 71,521 74,793 75,613 81,415 82,650 15.6

GDP 대비 
비중(%)

4.0 5.0 6.7 7.8 7.7 -

주: 2008/09년 통계가 가장 최근 자료임. 

자료: 호주 통계청(ABS).

호주에 매장된 대표적 광물로는 우라늄, 니켈, 아연, 납, 갈탄 

등이 있다. 이들 광종에 대한 호주 매장량은 전 세계 매장량 대

비 30% 내외다. 또한 호주의 보크사이트, 구리, 금, 일메나이트, 

은, 탄탈럼 매장량은 세계 2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밖에도 

호주의 공업용 다이아몬드 매장량은 세계 3위, 망간과 철광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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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4위를 기록하는 등 ‘주요 광물의 보고’라는 호주의 위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표 Ⅳ-2 호주 주요 광물자원의 경제적 매장량(EDR3)) 현황

광  종 단위
호주
EDR

세계
EDR

호주 비중
(%)

매장량 순위
(2007년 

기준)

보크사이트 기가 톤 6 27 23 2

역청탄(채굴 가능) 기가 톤 39 681 6 6

갈탄(채굴 가능) 기가 톤 37 147 25 1

구리 백만 톤 78 603 13 2

다이아몬드

보석용 백만 캐럿 92 n.a. n.a. n.a.

산업용 백만 캐럿 96 586 16 3

금 톤 Au 6,255 4,865 na 2

철광석 기가 톤 24 158 15 4

납
백만 톤 

Pb
27 82 33 1

리튬 천 톤 Li 584 4,514 13 n.a.

망간 백만 톤 181 1,370 13 4

일메나이트 백만 톤 212 1,266 17 2

금홍석 백만 톤 23 46 50 1

지르콘 백만 톤 39 87 45 1

3) 경제적 매장량(EDR: Economic Development Resources)은 경제적으로 채굴 타당성

이 있는 자원의 매장량을 뜻한다. EDR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새로운 광

구의 발견, 과학기술의 진보, 해당 광물자원의 국제가격 상승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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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계속

광  종 단위
호주
EDR

세계
EDR

호주 비중
(%)

매장량 순위
(2007년 

기준)

니켈 백만 톤 Ni 26 70 38 1

은 천 톤 Ag 61 302 20 2

탄탈럼 천 톤 Ta 42 130 32 2

우라늄 천 톤 U 1,163 3,047 38 1

아연
백만 톤 

Zn
53 193 28 1

주: 2008년 12월 기준임. 

자료: 호주통계청(ABS).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호주 주에 전체 120개 광산 중 113개가 

위치하여 호주 광업 기업들의 44%가 이 지역에 밀집해 있다. 서

호주 정부 한국대표부에 따르면, 광산업이 서호주 경제 생산에 

기여하는 금액은 한해 140억 호주달러(한화 약 10조 원)이고, 이

는 전체 서호주 국민총생산(GNP)의 25%, 수출액의 80%에 해당

한다. 

서호주 지역에 이어 퀸즐랜드와 뉴사우스웨일스 주의 광산 개

수는 각각 80개와 72개로 2, 3위를 차지하고 있다. 해당 지역 내 

광업 종사 기업들의 수도 각각 29%와 16%의 집중도를 나타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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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Ⅳ-3 호주 주별 광산 현황

주(State) 광산 개수

서호주(Western Australia) 113

퀸즐랜드(Queensland) 80

뉴사우스웨일스(New South Wales) 72

남호주(South Australia) 17

태즈메이니아(Tasmania) 15

노던 테리토리(Northern Territory) 12

빅토리아(Victoria) 11

합계 210

자료: Geoscience Australia.

 그림 Ⅳ-1 호주 광업 기업 주별 분포

자료: IBIS World(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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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호주는 풍부하고 다양한 광물자원을 바탕으로 많은 수출

과 투자를 이끌어내고 있다. 협소한 국내시장 상황으로 인해 대

부분의 자원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어 전체 수출에서 광물 자원

이 차지하는 비중은 50% 이상이다. 잘 구비된 인프라와 개방적

인 투자정책을 비롯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인 투자환경

이 조성되어 세계적인 광산업체들이 대거 진출해 있고, 광업부

문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호주가 다른 국가들보다 빠르게 

안정화된 데도 광산업의 역할이 컸다. 물론 호주 경제도 한동안은 

투자 위축, 수출가격 하락, 수요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었으나,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광물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면

서 OECD 국가 중 가장 먼저 침체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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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정책 및 제도

가. 관련 부서 및 주요 정책 

호주는 연방정부와 주정부를 두 축으로 하여 광업 관련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행정조직인 산업관광자원부(DRTE: 

Department of Resources, Tourism and Energy)는 자원기반 확대, 

자원부문에서 국제적 경쟁력 향상, 규제제도 개선 등을 목표로 

환경에 대한 책임과 지속적인 발전을 지향한다. 또한 산업관광

자원부 산하의 호주지질연구소(Geoscience Australia)는 자원탐사, 

환경보존 및 인프라 유지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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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탐사, 채광 등 모든 자원 관련 활동에 대한 법규는 각 

주의 개별 관할 사안으로 분류되어 주별 관련 법규를 적용하게 

되지만, 연방법과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연방법 우선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각 주는 해당 지역의 환경과 상황에 적합한 개

별 법규를 갖고 있으나 상호간에 유사점이 많다. 특히 채광 지

역이 가장 많은 서호주의 법규는 호주의 자원정책 일반을 이해

하기 위한 좋은 예시가 된다.4) 한편 호주의 역외(offshore) 자원 

관리감독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법으로는 Offshore Mineral Act 

1994가 있는데, 기선(baseline) 3해리 이상의 영해 해저수역에 매

장된 모든 광물자원5)에 대한 탐사, 발굴, 생산에 대한 전반적 법

규로 구성되어 있다.    

 표 Ⅳ-4 서호주의 자원개발 관련 법규

관련 법규 주요 내용

Mining Act 1978

(채광법)

- 광물 탐사 단계부터 채굴에 이르기까지 라이선스 발급 

등 서호주의 역내 채광 작업에 관련된 모든 사안을 관

할, 감독하는 법으로, 채광업체가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주 정부는 라이센스를 취소하거나 박탈할 수 있음.  

4) 구체적인 내용은 KOTRA(2008) 참고.

5) 모래, 자갈, 점토, 석회암 등 모든 종류의 해저 광물을 의미하나, 석유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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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계속

관련 법규 주요 내용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86

(환경보호법)

- 서호주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역내 채광 작

업이 주변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채광 작업에 대한 승인을 거부할 수 있음.

Land Administration 

Act 1997

(토지관리법)

- Mining Act 1978에 의거하여 1899년 이전 취득된 

광물자원을 제외하고 서호주 역내 모든 광산 및 광물

자원은 호주 연방정부(호주의 현 군주인 영국 여왕)에 

귀속되어 있는바, 채광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채광 

지역에 대한 임대권을 연방정부로부터 사전 승인받아

야 함. 

- 이 법은 연방정부에서 주정부로 이양된 토지관리 

권한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관리감독 사항을 규정함. 

Native Title Act 1993

(원주민 토지 보호법)

- 원주민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 및 보호하기 위해 원주민 

소유의 토지거래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법

으로, 채광 희망지역이 원주민 소유의 토지일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됨. 

자료: KOTRA(2008). 

나. 자원 관련 세제 동향

자원세에 대한 논의는 2010년 5월 캐빈 러드 전 총리가 

2010/11년 연방 예산안을 발표한 뒤 공식화되었다. 초기 명칭은 

자원개발초과이윤세(RSPT: Resource Super Profit Tax)로 호주의 

국내외 자원 생산업체가 2012년 7월 1일부터 연간 수익의 40%를 

자원개발 초과분에 대한 세금으로 지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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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BHP 빌리턴와 리오틴토를 비롯한 대형 광산업계의 반

발이 거세지고, 자원세 도입으로 광업부문에 투자가 위축되는 

것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커졌다. 이는 집권당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졌고 노동당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거세지

면서, 그동안 여러 형태의 압력을 받아오던 케빈 러드 총리가 

2010년 6월 24일을 기해 호주의 총리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그

리고 2010년 8월 연방 총선에서 노동당은 과반 의석수 확보에 

실패, 절대 당이 없는 헝 의회(Hung Paliament)가 들어섰으며 길

러드 총리는 무소속 의원을 영입하여 간신히 집권에 성공하였다.

길러드 총리는 취임과 동시에 논쟁이 되어온 RSPT를 광물자원

임대세(MRRT: Mineral Resource Rent Tax)로 대체한다고 발표하

였다. MRRT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2012년 7월 1일부터 석탄과 

철광석의 수익에 대해서만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연간 

수익이 5,000만 호주달러 미만인 소형 광산업체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대상 기업은 종전의 2,500개에서 320개로 줄어들 예정

이다. RSPT에 비해 세율과 적용대상이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제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입법화에 

최종 성공하기까지는 MRRT의 향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면 

석유․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 업체에 대해서는 세율 40%의 석유

자원임대세(PRRT: Petroleum Resource Rent Tax)가 별다른 조정 

없이 적용될 전망이어서 관련 업계의 부담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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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문별 동향

가. 탐사·개발 및 생산 

2008/09년 호주의 광물자원 탐사에 지출된 비용은 총 22억 

2,300만 호주달러로,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던 2007/08년과 

마찬가지로 20억 호주달러를 넘어섰다. 광종별로는 금 탐사비용 

지출이 4억 3,800만 호주달러를 기록하며 제일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금 탐사비용이 5년 내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가운데 가

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광종은 우라늄으로, 같은 기간 약 8배 늘

어났다. 철광석의 경우에도 3배 이상 증가하며 지속적인 상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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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이고 있다. 특히 우라늄 탐사 비용의 급격한 증가가 주목

할 만한데,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 수요가 증대하고 있고, 

호주는 세계 최대의 우라늄 보유국이므로 탐사 비용 증가 추세

는 한동안 지속될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호주 지역에서 12억 4,600만 호주달러로 가장 

많은 탐사비용이 지출되었는데, 이는 2008/09년 국가 전체 탐사 

비용의 56%에 육박하는 수치다. 남호주에서의 탐사 비용은 2억 

2,000만 달러로 전체 대비 약 10%의 비중을 차지하지만, 지난 

5년간 성장률은 2배 이상으로 활발한 탐사활동이 진행되는 지역 

중 하나다. 

 표 Ⅳ-5 호주의 광종별 광물탐사 지출 추이(2004~09년)

(단위: 백만 호주달러)

연도

광종
2004/05년 2005/06년 2006/07년 2007/08년 2008/09년

증가율

(%)

비금속 261.1 356.6 555.0 783.4 519.0 98.8

구리 71.4 139.5 234.5 293.5 178.7 150.3

은, 납, 아연 31.3 71.2 139.4 186.5 80.5 157.2

니켈, 코발트 158.6 146.0 181.1 303.2 259.9 63.9

금 391.7 399.6 455.9 592.6 438.0 11.8

철광석 137.9 161.3 285.4 449.8 588.7 326.9

미네랄샌드 27.6 29.2 37.3 37.0 30.6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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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 계속

연도

광종
2004/05년 2005/06년 2006/07년 2007/08년 2008/09년

증가율

(%)

우라늄 20.7 56.1 114.1 231.5 185.2 794.7

석탄 126.8 166.4 193.2 234.8 297.3 134.5

다이아몬드 23.7 22.6 26.9 21.7 10.0 -57.8

기타 38.6 49.1 46.9 110.3 154.1 299.2

지   역   별

뉴사우스웨일스 73.6 114.4 144.1 189.9 175.3 138.2

퀸즐랜드 51.5 74.2 82.5 93.7 62.2 20.8

빅토리아 166.4 218.8 272.3 397.9 351.6 111.3

남호주 66.8 146.5 260.8 355.2 220.8 230.5

서호주 606.0 590.2 839.2 1,259.7 1,246.8 105.7

태즈메이니아 8.3 22.6 23.9 32.5 20.3 144.6

노던 테리토리 55.6 74.8 92.2 132.7 146.2 162.9

총  계 1,028.4 1,240.7 1,714.6 2,461.4 2,223.2 116.2

자료: 호주 통계청(ABS).

광산개발 사업의 추진과정은 진행 전(less advanced), 진행 중

(advanced), 완료(completed)의 3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는

데, 진행 전 사업은 사업타당성 조사 중 또는 조사 후 최종 결정

을 내리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고, 진행 중 사업은 계획 승인 또

는 건설단계에 있다는 것을 뜻하며, 완료 사업은 기간 내 종료

된 프로젝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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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2009년 4월부터 10월까지 기간 내 완료된 사업은 15개로 

총 380억 호주달러가 지출되었다. 현재 진행 중인 74개 프로젝

트는 1,120억 호주달러 규모인데, 특히 석탄 광산 개발 및 관련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가 15개로 제일 많다. 그 밖에도 아직 진

행되지 못한 276개 사업의 가치는 총 2,380억 호주달러에 도달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Ⅳ-2]는 2009년 10월 기준으로 진행 중

인 프로젝트의 위치, 규모, 광종 등을 보여준다.

 그림 Ⅳ-2 호주의 에너지·광물자원 개발진행 프로젝트(2009년 10월 기준)

  

자료: ABARE(2009. 11), “Minerals and energy: Major development projects - October 

2009 li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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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탐사 및 개발 활동에 힘입어 호주의 광물 생산량은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8년 중반에는 국제 자원

가격 하락 및 경기 침체로 인한 산업활동 둔화로 감소하는 양상

을 보였다. 그러나 중국을 비롯한 주요 소비국의 광물 수입 증

가와 희귀광물에 대한 국제 수요 급증으로 회복세를 찾아가는 

중이다. 

광종별 생산량 변화를 보면 2004년 하반기부터 2009년 상반

기까지 일메나이트가 117% 증가하였으며 철광석(50% 증가)과 

아연(19% 증가)이 뒤를 잇는다. 일메나이트의 경우 중국의 자체 

공급량이 자국 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수입에 대한 의존

도가 커지면서 일메나이트 매장량 세계 2위인 호주의 생산량이 

자연스럽게 증대되었다. 반면에 다이아몬드, 은, 금, 납 등은 같은 

기간 내 생산량이 감소했으며, 특히 다이아몬드 생산량은 30% 

이상 큰 감소세를 나타냈다.  

 표 Ⅳ-6 호주의 광종별 생산 추이

광종 단위 2004/05년 2005/06년 2006/07년 2007/08년 2008/09년

보크사이트 백만 톤 57 61 63 66 64

구리 천 톤 894 920 832 849 890

금 톤 255 247 248 228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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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 계속

광종 단위 2004/05년 2005/06년 2006/07년 2007/08년 2008/09년

철광석 백만 톤 236 246 262 298 353

납 천 톤 643 703 602 609 596

망간 천 톤 3,06 3,826 4,564 5,010 3,730

니켈 천 톤 180 184 174 172 185

일메나이트 천 톤 860 744 1,313 1,063 1,869

지르콘 천 톤 471 455 433 518 513

은 톤 2,226 2,007 1,731 2,002 1,775

우라늄 톤 10,963 9,949 9,581 10,089 10,311

아연 천 톤 1,184 1,216 1,240 1,413 1,411

역청탄 백만 톤 305 311 326 328 334

갈탄 백만 톤 67 68 66 66 65

다이아몬드 천 캐럿 22,800 29,264 24,618 16,528 15,166

주: 2004/05~2007/08년 자료는 통계청, 2008/09년 자료는 ABARE에서 확보함.  

자료: 호주통계청(ABS); ABARE(2010c).

나. 교역

1) 수출

풍부한 광물 매장량과 높은 생산량을 기반으로 광업부문의 수

출은 최근 5년간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2004/05년 411억 호주

달러를 기록한 후 2008/09년에는 1,184억 호주달러에 도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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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의 성장률을 이뤄냈다. 2008년 금융위기로 전 세계적으로 

광물 수요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했던 악재 속에서도 광산업의 

수출규모는 1,000억 호주달러를 상회하며 명실상부한 세계적 광

물자원 공급 국가임을 증명하였다. 

 그림 Ⅳ-3 호주의 광물자원 수출 추이

(단위: 백만 호주달러)

자료: 호주통계청(ABS).

수출액이 증대하면서 호주의 전체 수출에서 광업부문이 차지

하는 비중 역시 크게 증가하여 2004/05년 32.4%를 기록한 뒤 

2008/09년에는 51.4%로 확대되었다. 반면 제조업의 경우에는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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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간 내 53.2%에서 40.1%로 하락하면서 전통적으로 취약한 

호주의 제조업 기반이 더욱 약화되는 형상을 보이고 있다.  

 표 Ⅳ-7 광업과 제조업의 수출액 및 GDP 대비 비중(2004~09년)

연도
수출액(백만 호주달러) 전체 수출 대비 비중(%)

광업 제조업 전체 산업 광업 제조업

2004/05 41,123 67,496 126,823 32.4 53.2

2005/06 57,690 75,102 152,492 37.8 49.2

2006/07 62,741 85,383 168,099 37.3 50.8

2007/08 73,832 88,496 180,857 40.8 48.9

2008/09 118,428 92,457 230,620 51.4 40.1

자료: 호주 통계청. 

광종별 수출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광물 수출에 대한 역청탄

과 철광석 수출 규모가 2008/09년 기준 각각 45.2%, 28.3%로 가

장 높았고, 그 뒤를 금(13.3%)과 구리(4.8%) 등이 잇고 있다. 주

요 광물의 수출 증가율을 살펴보면, 수출액별로는 역청탄(원료

탄: 전년대비 129.5% 증가, 연료탄: 113.8%), 철광석(66.9%), 일

메나이트(64.2%), 금(48.1%)의 성장세가 두드러졌고, 수출물량 

기준으로는 일메나이트(71.9%), 역청탄(연료탄, 18.5%), 금(14.6%)

이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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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Ⅳ-8 주요 광물 수출 현황

(단위: 백만 호주달러, %)

광  종
수  출  량 수  출  액

2007/08년 2008/09년 증감 2007/08년 2008/09년 증감

보크사이트(천 톤) 7917 7,470 -5.6 206 192 -6.8

구리(천 톤) 732 815 11.2 6,730 5,863 -12.9

금(톤) 381.58 437.26 14.6 10,903 16,146 48.1

철광석(천 톤) 294,293 323,524 9.9 20,511 34,239 66.9

납(천 톤) 588 645 9.7 2,027 1,637 -19.2

망간(천 톤) 5,105 3,226 -36.8 1,532 1,406 -8.2

니켈(천 톤) 211 194 -8.0 5,655 2,705 -52.2

일메나이트(천 톤) 894 1538 71.9 104 171 64.2

지르콘(천 톤) 637 685 7.4 421 540 28.1

우라늄(톤) 10,139 10,114 -0.2 887 990 11.7

아연(천 톤) 1,507 1,471 -2.4 3,350 1,858 -44.5

역청탄
(백만 톤)

원료탄 136.92 125.24 -8.5 16,038 36,813 129.5

연료탄 115.07 136.36 18.5 8,365 17,885 113.8

다이아몬드(천 캐럿) 16528 16279 -1.5 625 676 8.2

자료: ABARE(2010b).

호주의 2009년 최대 광물 수출대상국은 중국으로, 전체 광물 

수출 대비 62%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뒤를 일본

(16.8%), 한국(8.6%), 인도(2.2%) 등이 따라가고 있다. 최근 3년

간(2007~09년) 대중국 광물 수출은 2배 이상 증가하며 주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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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대상국 가운데 가장 독보적인 성장세를 나타냈다.

 표 Ⅳ-9 광물(HS 26) 수출대상국

(단위: 백만 호주달러, %)

순위 수입국 2007년 2008년 2009년
점유율

(2009년)

증가율

(09/08년)

1 중국 9,456.2  17,865.0 19,346.1 62.0 8.3 

2 일본 5,380.2 7,725.9 5,255.1 16.8 -32.0 

3 한국 2,546.2 3,835.3 2,670.0 8.6 -30.4 

4 인도 1,016.7 939.0 684.5 2.2 -27.1 

5 독일 80.4 150.0 201.1 0.6 34.1 

6 캐나다 175.0 79.1 191.0 0.6 141.5 

7 필리핀 29.5 162.1 153.0 0.5 -5.6 

8 핀란드 489.8 593.6 121.4 0.4 -79.6 

9 벨기에 251.7 110.8 87.6 0.3 -20.9 

10 네덜란드  381.4 234.2 70.2 0.2 -70.0 

11 태국  116.8 66.0 60.2 0.2 -8.8 

12 말레이시아 24.4 22.8 47.2 0.2 107.1 

전체 22,808.3 35,263.9 31,194.5 100.0 -11.5 

자료: UN Comtrade.

2) 수 입

호주는 광물 매장량이 풍부하고 생산량도 많기 때문에 수입하

는 광물의 양은 수출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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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기준 주요 수입 광물은 철, 아연, 납 등이고, 총 광물 수

입 규모는 3억 2,73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표 Ⅳ-10 광물(HS 26) 수입(2007~09년)

(단위: 백만 호주달러, %)

HS 품    목 2007년 2008년 2009년
증가율

(09/08년)

2601 철 및 농축물 269.4 288.7 157.6 -45.4 

2608 아연광 및 농축물 152.9 41.2 63.1 53.1 

2607 납 및 농축물 0.0 19.4 62.2 221.1 

2620
재 및 찌꺼기
(제철업 제외)

6.6 12.4 24.1 93.9 

2616 귀금속 및 농축물 8.2 8.9 5.8 -34.7 

2618
철 및 강철 제조 시 
발생하는 슬래그

0.8 2.5 3.9 55.4 

2610 크롬 및 농축물 4.2 6.8 3.2 -52.6 

2606 알루미늄 및 농축물 2.4 7.7 2.4 -69.1 

2614 티타늄 및 농축물 2.0  0.8 2.4 211.6 

26
금속광물(광·슬랙 및 회) 

합계
461.5 434.5 327.3 -24.7 

자료: UN Comtrade.

호주의 광물 수입 대상국은 캐나다, 페루, 칠레, 뉴칼레도니아, 

브라질 등이다. 대부분의 상위 수입 대상국에 대한 수입 규모는 

2008년 크게 감소한 이래 2009년에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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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표 Ⅳ-11 광물(HS 26) 수입 대상국

(단위: 백만 호주달러, %)

순위 수 입 국 2007년 2008년 2009년
점유율

(2009년)

증가율

(09/08년)

1 캐나다 71.6 145.5 63.9 19.5 -56.1 

2 페루 65.8 18.8 53.8 16.4 186.2 

3 칠레 8.9 20.2 51.3 15.7 153.8 

4 뉴칼레도니아 85.7 65.9 46.7 14.3 -29.1 

5 브라질 16.2 20.8 33.5 10.2 61.0 

6 미국 83.0 23.7 23.4 7.1 -1.5 

7 인도네시아 75.1 37.8 20.0 6.1 -47.1 

8 필리핀 17.8 25.1 11.3 3.5 -55.1 

9 남아프리카공화국 9.5 45.0 5.2 1.6 -88.4 

10 노르웨이 10.2 7.1 4.4 1.3 -37.7 

11 일본 1.5 4.0 4.0 1.2 1.5 

12 중국 3.5 8.7 3.8 1.2 -56.9 

전체 461.5 434.5 327.3 100.0 -24.7 

자료: UN Comtrade.

다. 고 용 

2009년 기준 광업에 종사하는 15세 이상 인구는 16만 5,9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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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이는 전년동기대비 4.6% 감소한 수준이다. 그러나 2000년

대 광업부문 고용은 대체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세부 산업

별로 살펴보면, 2008/09년 기준 광업 전체 고용 중 철금속 채광

업에 종사한 근로자 비중이 29%로 가장 높고, 탐사 및 기타 지

원 서비스, 채탄 등에서 창출된 고용 비중은 각각 27%와 25%다. 

고용 확대에 따라 광업 근로자들에게 지불된 임금총액도 

2006/07년 118억 2,700만 달러에서 2008/09년에는 155억 4,900

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그림 Ⅳ-4 광업부문 고용 추이

(단위: 천 명)

주: 매년 11월 기준임.

자료: 호주 통계청(A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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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Ⅳ-5 세부 산업별 고용 비중(2008/09년)

자료: 호주 통계청(ABS).

라. 외국인 투자

최근 5년(2004/05~2008/09년)간 호주 광업부문에 대한 FDI 추

이를 살펴보면, 2004/05년 335억 호주달러를 기록한 이후 

2005/06년에 198억 호주달러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2006/07년

부터는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2004/05년에는 

우라늄 광산 기업인 WMC 리소스(WMC Resources) 사를 인수하

기 위해 스위스 업체인 엑스트라타(Xtrata PLC)가 약 90억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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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를 제시한 것과 BHP 빌리턴이 최종적으로 WMC 사를 합병

한 것이 반영되어 유독 높은 FDI 액수를 기록하였다. 

 그림 Ⅳ-6 광물 탐사 및 개발 부문에 대한 FDI 유입 추이

(단위: 백만 호주달러)

주: 2008/09년 통계가 가장 최근 데이터임.           

자료: 호주외국인투자심의회(FIRB). 

2008/09년 광물 탐사 및 개발 부문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유

입액은 906억 호주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이는 전년대비 약 

40% 증가한 규모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 속에서도 광물 자

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중국, 인도 등 신흥 아시아 국가들의 

회복세가 두드러지면서 광업부문에 대한 투자 움직임이 활발했

던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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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산업별로도 광업부문에 대한 투자 유입이 가장 두드러져 

광물 탐사 및 개발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달했고, 서비

스업(17%), 부동산업(13%), 제조업(11%) 등이 그 다음으로 높

았다. 

 그림 Ⅳ-7 호주의 산업별 외국인 직접투자 비중(승인액 기준)

자료: 호주외국인투자심의회(FIRB). 

2008/09년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광종은 

철광석과 석탄으로 지분 인수 기준으로 각각 272억 호주달러와 

150억 호주달러를 기록하였다. 철광석과 석탄은 호주 전체 광종

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70% 이상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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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인 만큼, 2008/09년 전반적인 투자 하락세 속에서도 두 광종

에 대한 투자액은 오히려 전년대비 각각 206.2%, 44.7% 증가하

였다. 

 표 Ⅳ-12 광종별 FDI 유입 현황

(단위: 건, 십억 호주달러)

지분 인수 신규 사업

2007/08년 2008/09년 2007/08년 2008/09년

사업 수 투자액 사업 수 투자액 사업 수 투자액 사업 수 투자액

금속 광물

보크사이트 3 12.38 4 0.60 - - - -

구리-금 24 11.26 24 8.03 - - 1 0.02

철광석 24 8.88 30 27.19 1 0.02 - -

니켈 10 3.05 8 0.35 - - 1 0.05

우라늄 7 1.25 15 1.68 1 0.01 - -

아연-납-은 5 5.54 5 0.19 - - - -

기타 12 3.41 11 0.13 1 0.06 1 0.25

석탄 37 10.36 31 14.99 2 1.11 2 0.71

기타* 15 2.45 8 1.31 - - - -

합계 137 58.57 136 54.47 5 1.19 5 1.02

주: 기타 항목에는 광업 서비스, 비금속 광물에 대한 투자가 포함됨. 석유·가스는 제외됨.

자료: 호주외국인투자심의회(FI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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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Ⅳ-13 국별 투자 현황(2008/09년)

순

위
국  가

광물 탐사 및 개발 투자액

(백만 호주달러) 

전체 FDI 대비 비중

(%)

1 중 국 26,254 29.0 

2 미 국 19,798 21.8 

3 일 본 17,329 19.1 

4 영 국 7,336 8.1 

5 프 랑 스 4,702 5.2 

6 인 도 3,828 4.2 

7 말레이시아 2,757 3.0 

8 브 라 질 2,000 2.2 

9 뉴 질 랜 드 1,314 1.4 

10 홍 콩 1,225 1.4 

11 태 국 1,115 1.2 

12 네 덜 란 드 1,043 1.2 

13 스 위 스 425 0.5 

14 한 국 350 0.4 

15 독 일 153 0.2 

전체 FDI 90,622 100.0 

자료: 호주외국인투자심의회(FI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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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기업의 사업 현황 및 전략

가. BHP 빌리턴(BHP Billiton)

BHP 빌리턴은 호주 최대의 철강 및 자원개발 업체 중 하나였

던 Broken Hill Pty(BHP)가 2001년에 영국의 광산개발 업체인 빌

리턴(Billiton) 사와 합병하면서 탄생한 초대형 다국적 기업이다. 

대형 기업으로 재탄생한 후 2005년에 호주의 WMC 리소스

(WMC Resources) 사를 다시 합병하여 Olympic Dam Copper- 

Gold-Uranium 광산과 니켈 광산 및 부속 프로세스 공장을 손에 

넣음으로써 세계적인 기업으로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동시에 기존의 서호주 주에 있는 Pilbara Iron Ore Operation과 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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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코 만의 석유․가스 지분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기도 하였다.

현재 전 세계 25개 국가에 100개 이상의 광산을 보유하고 있

으며, 개발 자원으로는 알루미늄, 원료탄(metallurgical coal), 연료

탄(steaming coal), 구리, 철광석, 석유 및 가스, 액화 천연가스, 니

켈, 다이아몬드, 은 등이 있다. 특히 철광석과 구리의 경우 세계

에서 두 번째로 많은 양을 생산한다.

매출액의 10%는 호주 국내시장 판매액이 차지하고 있고, 매

출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나머지 90%가 해외수출로 이루

어진다. 그러나 생산 측면에서는 국내 비중이 전체의 약 40%로 

높은 편이다. 또한 활발한 생산 및 수출 활동과 함께 적극적인 

인수합병, 국제상품가격 상승 등의 요인도 지난 5년간 BHP 빌

리턴의 매출액 증대에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표 Ⅳ-14 BHP 빌리턴의 재무성과

연 도 수익(십억 달러) 세후이익(십억 달러) 근로자 수(명)  

2004/05 42.7 8.8 34,201

2005/06 46.1 12.3 33,184

2006/07 50.1 14.0 39,947

2007/08 75.1 19.1 41,732

2008/09 63.5 7.3 40,990

자료: IBIS World(20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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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리오틴토(Rio Tinto)

리오틴토는 영국과 호주에 동시 상장되어 있는 대형 업체로서 

호주 시장에서 20%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후반에 알루미늄, 철광석, 다이아몬드 등을 주력 상품으로 하며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였다. 호주뿐 아니라 뉴질랜드, 인도

네시아, 미국, 캐나다, 칠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전 세계 40여 

개국에 진출하여 철광석, 석탄, 알루미늄, 금, 다이아몬드 등을 

생산하고 있다.

광물가공(mineral processing)보다는 주로 채광에 집중하고 있으

며, 알루미늄, 구리, 석탄 및 우라늄, 철광석, 금, 기타 광물을 중

심으로 6개의 핵심 해외사업부를 운영 중이다. 특히 호주에서는 

철광석, 흑탄, 보크사이트, 다이아몬드 등에 대한 채광을 중점적

으로 운영하고 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리오틴토의 매출액은 꾸준히 늘어나 

기간 내 3배 이상의 매출 신장세를 기록하였다. 생산량 증가 및 

가격 상승이 원인이기도 하였지만, 2007년 알칸(Alcan Inc.) 사를 

미화 380억 달러에 매입한 뒤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호주 

시장에서의 입지가 굳어졌다. 그러나 동시에 알칸 사를 매입하

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하면서 총채무가 389억 달러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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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러 이후 중국의 치날코, BHP 빌리턴 등과 지분인수 협상을 

벌이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  

 표 Ⅳ-15 리오틴토의 재무성과 

연 도
수 익

(십억 달러)

세후이익

(십억 달러)

근로자 수

(명)

2004 19.8 4.4 32,426

2005 27.2 7.1 31,854

2006 33.8 10.5 35,245

2007 40.0 9.2 39,000

2008 67.5 6.3 39,326

자료: IBIS World(2010b).

 표 Ⅳ-16 2009년 호주의 주요 광산업체 

기 업 명 설립연도
매출액

(US 백만 달러)

순이익

(US 백만 달러)

BHP Billiton
*

2001 50,211 10,722

Rio Tinto 1962 41,825 4,872

Newcrest Mining
*

1990 1,644 314

Minara Resources 1994 AUD 446 AUD 48

주: *의 경우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산출된 금액임. 

자료: BMI(2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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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상자 Ⅳ-6 대형 광물업체간 지분인수 협상 결과 

1. 치날코의 리오틴토 지분인수 실패

  2001년에 설립된 중국 국영 알루미늄 제조사 치날코는 전 세계 고용인구만 

20만 명에 달하고 25개의 자회사를 보유한 초대형 업체다. 치날코는 세계 최

대 알루미늄 업체인 알코아(Alcoa) 사와 함께 리오틴토의 지분을 기존 9%에

서 18%로 확대하기 위한 협상을 벌였는데, 거의 최종 계약 단계까지 진입하였

으나 2009년 6월 결국 계약에 실패하였다.

  지분인수 실패의 원인은 리오틴토 주주들과 호주 정부 관계자들의 강한 반

대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은 인수합병 시도를 단순히 기업간 거래가 

아닌 중국 정부의 호주시장 진출로 간주하였다. 이에 따라 호주 정부의 외국인 

투자 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인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FIRB: 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는 치날코의 제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치

날코는 200억 호주달러 이상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에 실패하여 거액

의 적자 발생을 면치 못했으나, 곧 서호주지역 내 자원탐사 프로젝트에 관심을 

표명하며 호주 광산업에 대한 투자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2. BHP 빌리턴-리오틴토 합작 실패   

  2007년 하반기부터 BHP 빌리턴은 리오틴토와의 합작사 건설을 제안해왔으

나, 리오틴토는 BHP 빌리턴이 기업 가치를 저평가했다며 모두 거절한 바 있

다. 그러나 리오틴토가 BHP의 인수 제안을 철회한 뒤 주가가 급락하였고, 

2009년 치날코의 리오틴토 지분인수가 마침내 무산되면서 리오틴토는 BHP와

의 합작을 고려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BHP 빌리턴과 리오틴토는 서호주 주 

필바라 일대를 중심으로 천연자원을 공동 개발하기로 하고 1,200억 호주달러 

규모의 합작사 설립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거대 광산업체의 합병이 국제상품가격을 왜곡시키고 공급 독점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주요국들의 반대가 커지면서 진행 속도가 늦춰졌다. 

또한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세를 보이면서 철광석 수요가 증대하였

고, 이는 두 기업의 순익 증대로 이어져 합작에 대한 동력이 더욱 약해졌다. 

결국 2010년 10월 리오틴토가 합작사 설립 포기를 발표하면서 세계 2, 3위의 

광산업체간 결합은 실패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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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5
전망 및 평가

주는 기본적으로 철광석, 석탄, 가스, 우라늄 등을 비롯

하여 다양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동시에 그 매장량 역시 

풍부하여 세계적인 천연자원 생산국으로서 기본 요건을 갖추고 

있다. 광물 공급 국가로서 호주가 지니는 장점은 자원 매장량뿐

만 아니라 정치․경제적 안정성 및 투명성 측면에서도 나타난

다. 오랜 시간에 걸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광업 부

문의 특성상 안정적인 국가 상황과 투명한 투자 절차는 단연 필

수조건일 것이다. 이런 면에서 호주는 기타 국가들에 비해 상당

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다. 

또한 호주는 광산개발에 대한 높은 기술력을 축적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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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져 있다. 실제로 세계 광산개발 시장에서 호주산 소프트웨

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호주 정부는 

현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자원개발 기술력 증진을 위한 국책사

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광산업체들도 R&D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광업의 성장 잠재력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 합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최근에 확대된 자원세 논란은 국내외 광산업체들의 불

안감과 불만을 고조시켰다. 캐나다 민간연구소인 프레이저 인스

티튜트(Fraser Institute)가 광업 관련 제도에 대한 업계의 반응을 

조사한 “Survey of Mining Companies 2010”에 따르면, RSPT가 발

표된 후 호주 광업부문에 대한 평가는 기존 62.9점에서 40.9점으

로 급격히 낮아졌다. 그리고 호주 전체 순위는 51개의 조사 대상 

지역 중 31위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세제 발표 이전보다 13단계 

하락한 결과다. 

다만 길러드 정부 출범과 동시에 30%로 인하된 MRRT를 제시

한 상황이므로 광산업계와의 갈등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

다. MRRT는 2012년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인바, 광산업체들

의 부담이 실제로 얼마나 증대될지는 계속해서 지켜볼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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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Ⅳ-8 Policy Potential Index 순위  

주: 조사대상은 자체적인 광업 관련 제도를 지닌 관할지역(jurisdiction)으로 캐나다, 미국, 

호주는 각 주(州)별로 조사되고, 나머지는 국가단위로 집계됨. 

자료: Fraser Institute(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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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BMI는 향후 5년간 호주의 광업부문에 대해 낙관적인 전

망을 내놓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호주의 광업부문 전체 

시장규모는 2009년 671억 6,000만 달러, 2010년에는 847억 

6,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연평균 6.8%의 성장세를 

보이며 2014년까지 1,116억 4천만 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인

바, 관련 업계의 진출 및 투자는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그림 Ⅳ-9 호주 광업부문 성장 전망

(단위: 십억 달러)

주: 2009년은 추정치, 2010년 이후는 전망치임.

자료: BMI(2010a).



   

Ⅴ
신재생에너지

1 / 산업 개황

2 / 주요 정책 및 제도

3 / 부문별 동향

4 / 주요 기업의 사업 현황 및 전략

5 / 전망 및 평가

 



Ⅴ. 신재생에너지｜103

호

1
산업 개황 

주는 풍부한 일조량과 풍력발전에 적합한 광활한 대지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췄

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석탄을 비롯한 에너지․

광물 자원 개발에 치중해왔던 탓에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는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실제로 신재생

에너지원을 활용한 에너지 생산량은 1975/76년부터 2007/08년까

지 206PJ6)에서 290PJ로 증가하였으나, 전체 에너지 생산(신재생

에너지 제외)에 비하면 완만한 성장에 그치고 있다. 

6) 1PJ = 278G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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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Ⅴ-1 전체 에너지 생산 추이

주: 신재생에너지 제외.

자료: ABARE(2010g).

 그림 Ⅴ-2 신재생에너지 생산 추이

자료: ABARE(201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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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에너지 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원은 

석탄으로 전체 생산량의 50% 이상을 기록한다. 그 다음으로는 

우라늄, 천연가스, 원유와 LPG 등 순으로 높은 생산량을 나타내

는데, 이러한 전통적인 에너지원을 통한 에너지 생산 비중은 전

체 대비 90%를 넘어선다. 반면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

은 5% 내외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많은 지원과 투자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림 Ⅴ-3 호주의 에너지원별 생산 추이

(단위: PJ)

자료: ABARE(2010g).

자연적 조건이 우선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신재생에너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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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특성상 관련 생산시설은 호주 각 지역의 기후 및 지형 등

에 따라 그 위치가 결정된다. [그림 Ⅴ-4]에도 나타나듯이 태양

열 발전소는 호주 대륙 전역에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수력 발전소는 뉴사우스웨일스, 태즈메이니아, 퀸즐랜드, 빅토리

아 등지에 밀집되어 있다. 풍력발전 시설은 남호주, 빅토리아, 

서호주의 해안가에 분포되어 있으며 사탕수수(bagasse)를 사용하

는 에너지 생산시설은 설탕 생산 공장이 있는 퀸즐랜드에 주로 

위치한다.  

  

 그림 Ⅴ-4 신재생에너지원별 가동 중인 발전소 분포

서호주

남호주

노던
테리토리

퀸즐랜드

뉴사우스
웨일스

빅토리아

태즈메이니아

자료: ABARE(201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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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포스트 

도쿄 기후변화협약 체제에 대비해야 할 시점이 도래하면서 ‘석

탄의 나라’로 알려진 호주도 에너지 산업의 전환을 준비하는 중

이다. 호주 정부는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시

에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발전을 위한 각계의 관심과 참여를 이

끌어내고 신재생에너지법(Renewable Energy Act 2000)과 각종 관

련 기금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의 지원과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호주의 미

래 성장 동력으로 지목된 신재생에너지는 전력생산, 난방, 수송 

등 여러 부문에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열, 조력 및 

대규모 태양발전이 호주의 차세대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부상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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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정책 및 제도

가. 신재생에너지 발전목표와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호주는 2000년 신재생에너지법(Renewable Energy Act 2000)을 

발효하고 의무적인 신재생에너지 발전목표(MRET: Mandatory 

Renewable Energy Target)를 2001년부터 시행하였다. 2009년에 

개정법안인 Renewable Energy(Electricity) Bill 2009가 통과되면서 

호주 정부는 기존의 MRET를 확대 시행, 2020년까지 전체 전력 

생산의 20%를 신재생에너지원을 통해 조달한다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목표(RET: Renewable Energy Target)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

라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기존의 9,500GWh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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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 5,850GWh로 확대될 계획이고, 2020년 이후부터 2030년까

지는 4만 5,000GWh 선에서 유지하게 된다. 

 표 Ⅴ-1 RET에 따른 연간 전력조달 목표량

연 도 목표 전력량(GWh) PJ

2010 12,500 45.0

2011 14,825 53.4

2012 17,150 61.7

2013 19,050 68.6

2014 20,950 75.4

2015 22,850 82.3

2016 27,450 98.8

2017 32,050 115.4

2018 35,800 131.9

2019 41,250 148.5

2020 45,850 165.1

2021-2030 45,000 162.0

자료: ABARE(2010d).

이 제도하에서 호주의 전력 도매사업자는 전체 시장 점유율에 

비례하여 신재생에너지 목표에 따라 할당된 전력량을 충족시켜

야 하는데,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에는 1MWh당 65호주달러로 

계산하여 부족분을 충당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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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에너지 인증서(RECs: Renewable Energy Certificates)7)를 발행하

여 판매할 수 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목표는 직접 신재

생에너지원을 통해 전력생산을 하거나 목표 생산량만큼의 RECs

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달성되며, 이를 통해 RECs를 판매하고 구

입하는 시장이 형성된다. 

그런데 2010년 6월 24일 RET 확대 시행법안이 통과되면서 기

존 RET 체계에 또 한 번의 변화가 생겼다. 목표달성 의무자의 

발전 역량에 따라 발전 목표치와 인증서가 세분화된 것이다. 

2011년 1월부터는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해 2020년

까지 4만 1,000GW 생산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목표(LRET)가 적용되고, 소규모 발전시설 및 관련 설비를 

갖춘 가정의 경우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계획(SRES)에 따라 

한해 연간 4,000GWh의 생산 목표가 적용된다. 특히 SRES의 일

환으로 시행되는 태양광 크레디트 계획안(Solar Credits Scheme)은 

소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태양광, 수력 및 풍력 발전기 등)를 

설치하는 가정, 기업, 지역공동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한 단체는 부여받은 크레

디트 금액만큼 전체 설비 설치 가격에서 할인 받을 수 있다.

7) 1REC는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1MWh 발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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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상자 7 호주의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와 CPRS 법안 동향8)

  노동당의 기후정책 핵심목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0년까지 2000년 

대비 5~25%, 2050년까지 60%로 감축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호주 

정부가 제시한 정책이 바로 탄소배출 감축 프로그램(CPRS: Carbon Pollution 

Reduction Scheme)과 CPRS 정착 시점까지의 보완책인 재생에너지 발전목

표(RET: Renewable Energy Target)이다. 

  CPRS 법안은 2009년에 의회에 제출되고 2010년부터는 시행될 예정이었

으나, 국내 반발이 거세지면서 전 케빈 러드 총리는 교토의정서의 시효가 끝

나는 시점인 2012년까지는 도입결정을 내리지 않겠다고 계획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2013년에 정부가 네 번째로 법안 통과를 시도한다고 해도 입법화 가

능성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반면 RET 법안은 

여야의 공감대 형성 및 관련 업체들의 요구에 따라 CPRS 법안과 분리, 상정

됨으로써 2009년 8월 20일 최종 통과되었다.  

나. 청정에너지 이니셔티브(Clean Energy Initiative)

2009년 5월에 연방정부가 발표한 청정에너지 이니셔티브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연구 및 개발을 지원하고 탄소포집저장(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 및 태양에너지 기술을 포함한 저탄

소 에너지 기술의 발전을 도모한다. 이 가운데 CCS 플래그십 프

로그램(CCS Flagships Program)은 저탄소 배출 화석연료와 탄소

포집저장 기술을 활용하여 1천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것을 목

8) KOTRA(2009), ｢호주의 기후변화 대응동향｣과 각종 언론자료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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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로 한다. 청정에너지 이니셔티브하의 또 다른 사업인 태양에

너지 플래그십 프로그램(Solar Flagships Program)은 2015년까지 1천 

M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태양에너지 발전소를 건

설할 때 정부 차원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09년 공모 절차를 거치고 2010년에는 대상사업을 결정한 뒤 

2010년에 공사에 착수, 2015년에는 각각 2개의 태양열 및 태양

광 발전소가 가동될 예정이다.         

다. 에너지 효율성 이니셔티브(Energy Efficiency Initiative)

  

2004년부터 호주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에서 국가 전체의 

에너지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기술 및 과정을 발전시키기 위한 

행동계획을 세우고 ‘에너지 효율성 프레임워크(NFEE: National 

Frame-work of Energy Efficiency)’라 명명하였다. 나아가 2009년 

7월에는 호주정부위원회(The 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가 

에너지 효율성 증대를 위한 국가 전략(NSEE: National Strategy of 

Energy Efficiency) 추진에 합의하였다. 이 전략은 가정 및 기업 

전반의 에너지 효율 증대, 기후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 탄소배

출 감축을 위한 비용절약, 호주 경제의 생산성 증대 등을 추구

하며, 이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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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 지원 프로그램 

호주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과 상업화를 격려하기 위

해 신재생에너지 펀드(Renewable Energy Fund), 에너지 혁신 펀

드(Energy Innovation Fund) 등을 도입하고 풍력에너지 예측 시스

템 구축사업(Wind Energy Forecast Capability Initiative) 등을 시행 

중이다. 신재생에너지 펀드는 신재생에너지 실험 프로그램(REDP: 

Renewable Energy Demonstration Program), 지열에너지 개발 프로

그램(Geothermal Drilling Program), 차세대 바이오연료 연구·개발 

프로그램(Second Generation Biofuels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 등을 지원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을 위한 지

원이 주를 이룬다. 

 글상자 8 신재생에너지 펀드의 주요 지원 내용

- 재생에너지 실험 프로그램(Renewable Energy Demonstration Program): 

신재생에너지원을 통한 전력생산 관련 새로운 기술의 상업화 및 보급 촉진

(4억 3,500만 호주달러)

- 지열에너지 개발 프로그램(Geothermal Drilling Program): 민간 기업들의 

지열에너지 개발 및 탐사 지원(5,000만 호주달러)

- 차세대 바이오연료 연구·개발 프로그램(Second Generation Biofuels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 차세대 바이오연료의 연구․개발 

및 상업화 검토 지원(1,500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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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혁신 펀드의 경우에는 태양열 및 태양광 에너지 관련 

기술연구의 발전을 위해 호주태양연구소(Australian Solar Institute) 

설립 및 운영을 돕고, 앞서 설명된 청정에너지 이니셔티브 추진

을 위한 자금을 제공한다. 그 밖에도 공립학교 태양광지원 프로

그램(National Solar Schools Program), 태양광 크레디트 프로그램

(Solar Credit Program), 발전차액제도(Feed in Tariff), 벽지 재생에

너지 지원 프로그램(Renewable Remote Power Generation Program)

등 다양한 정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표 Ⅴ-2 기타 신재생에너지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사업명 주요 내용

공립학교 태양광

지원 프로그램

2015년까지 2kw 이상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학교에 최고 

5만 달러 이상 지원함(지원 학교가 속출하면서 2010년까지 

잠정 중단).

태양광 크레디트 

프로그램

소규모 태양광 패널 설치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 설치 시기 

및 지역을 고려하여 보상금 규모를 산출함. 

발전차액제도

가정에 설치된 소규모 태양광 패널 시설에서 생산된 초과전력

을 외부로 공급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함(주정부 차원에서 시

범적으로 운영).

벽지 재생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주로 디젤 발전기로 사용 전기를 충당하는 벽지 지역에서 재

생에너지(주로 태양광) 발전으로 변경할 경우 연방정부에서 

최고 시설비의 50%까지 지원함.

자료: KOTRA 시드니 무역센터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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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문별 동향 

가. 에너지원별 특징 

호주의 가장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원으로는 풍력, 수력, 태양

광, 바이오매스, 지열 등이 있다. 먼저 풍력은 호주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에너지원이다. 호주는 풍력발

전을 상용화하기에 충분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에서 가장 좋은 풍력발전 조건을 갖춘 국가로 평가받는다. 특히 

남호주는 호주 풍력 에너지 생산의 핵심 지역으로, 전체 풍력 

에너지 생산의 51%를 차지하며 연간 2,500GWh 정도의 전력을 

생산하는데, 이는 34만 8,000여 가구에 공급될 수 있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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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력은 과거 호주에서 가장 활발한 투자가 진행되었던 재생 

에너지원이었으나, 최근에는 막대한 비용과 환경파괴 문제, 계

속되는 가뭄 등으로 예전만큼 주목받지는 못하는 상태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개별 에너지원 기준으로 가장 많은 발전량을 자

랑하고 있으며, 약 100여 개의 수력발전소가 뉴사우스웨일스 주

의 스노위 산맥(Snowy Mountains), 빅토리아 주의 북동쪽 지역, 

태즈메이니아 주, 퀸즐랜드 주, 서호주의 오드(Ord) 강 주변에서 

운영되고 있다. 

태양광은 풍력과 함께 관련 기술개발 및 상용화 노력이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분야다. 호주는 세계에서 

일조량이 가장 많고 녹지가 넓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에 매우 적

합한 국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전체 태양광 패널 수요의 90%

를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등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생산단가가 

높아 유망성은 낮게 평가된다. 

그 밖에 바이오매스는 향후 높은 잠재력을 지닌 에너지원인 

동시에 작물 가격이 상승할 경우 개발이 원활히 진행되기 어렵

다는 단점이 있고, 지열의 경우에는 기초 인프라는 형성되어 있

으나 발전 관련 기술이 상용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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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Ⅴ-3 재생에너지 분야의 특성

종  류 특      성

풍  력

-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음.

- 풍력발전에 의한 전력생산은 연간 17,000GWh까지 증가 전망.

- 상용화에 충분한 기술 발달, 낮은 자본비용 등이 강점

태양광
- 관련 기술개발 및 상용화 노력이 매우 활발

- 생산단가가 높아 유망성은 다소 낮게 평가됨. 

바이오매스 - 유망한 에너지원으로 간주되나 작물 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음.

지  열

- 발전 관련 기술은 아직 상용화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나, 호주는 

광업부문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지열 개발을 위한 기초 인프

라가 형성되어 있음.

- 에너지의 축적과 운송 문제는 지열 에너지 상용화의 선결과제임.  

자료: KOTRA(2009). 

나. 에너지 생산 

호주에서 주로 사용되는 신재생에너지원은 사탕수수(bagasse), 

목재 및 목재 폐기물, 수력 등이다. 이들을 통한 에너지 생산은 

2007/08년 전체 신재생에너지 생산 대비 87%에 달한다. 특히 사

탕수수를 이용하여 생산된 에너지는 111.9PJ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체대비 38.6% 수준이다. 그 다음으로는 목재 및 목재 폐

기물(96PJ, 33.1%), 수력(43.4PJ, 15.0%), 바이오가스 및 바이오연료

(17.6PJ, 6.1%)가 높은 에너지 생산량 및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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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신재생에너지원을 통해 생산된 에너지 총량은 2007/08년 

기준 290PJ에 이른다. 

 표 Ⅴ-4 신재생에너지 생산 현황

(단위: PJ)

신재생에너지원 2003/04년 2004/05년 2005/06년 2006/07년 2007/08년

사탕수수

(Bagasse)
101.1 108.3 109.1 110.8 111.9

바이오가스 및 바이오연료

(Biogas & Biofuels)
10.1 8.7 9.4 10.2 17.6

수력전기

(Hydro electricity)
58.8 56.2 57.7 52.3 43.4

태양열 온수

(Solar hot water)
2.6 2.6 2.4 6.0 6.5

태양전기

(Solar electricity)
0.3 0.3 0.4 0.4 0.4

풍  력

(Wind)
1.6 3.2 6.2 9.4 14.2

목재 및 목재 폐기물

(Wood & woodwaste)
97.3 91.5 90.3 92.8 96.0

합    계 271.7 270.8 275.5 281.9 290.0

자료: ABARE(201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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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Ⅴ-5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중(2007/08년)

자료: ABARE(2010g).

다. 전력 발전 

2007/08년 기준 호주의 전체 전력 생산량은 265.2TWh로 이 

가운데 신재생에너지원을 통한 생산은 전체 대비 6.9% 규모인 

18.3TWh에 그쳤다. 이는 전년대비 다소 하락한 수치인데, 최근 

몇 년간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수력 발전량이 감소한 것이 원인

으로 판단된다. 신재생에너지원 중 가장 큰 발전규모를 나타내

는 것은 단연 수력으로 12.1TWh의 발전량을 기록하였고, 

3.9TWh 생산규모의 풍력은 2위를 차지하였다. 신재생에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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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수력을 통한 전력 생산량이 제일 많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

면서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풍력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발전

량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태양열, 바이오매스, 바이오

가스 등은 일정 수준의 발전량을 유지하는 상태다.

 표 Ⅴ-5 신재생에너지원별 전력생산 현황

(단위: TWh)

2003/04년 2004/05년 2005/06년 2006/07년 2007/08년

수력 16.3 15.6 16.0 14.5 12.1

풍력 0.7 0.9 1.7 2.6 3.9

태양열 0.1 0.1 0.1 0.1 0.1

바이오매스 1.1 1.1 1.1 1.1 1.2

바이오가스 0.8 0.8 0.9 0.9 1.0

신재생에너지 합계 19.0 18.5 19.8 19.2 18.3

화석연료 합계 216.1 226.8 231.9 235.6 246.9

전체 전력 생산량 235.1 245.3 251.7 254.8 265.2

주: ABARE(2010g).

지역별로는 뉴사우스웨일스 주가 신재생에너지원을 통한 전

력생산에 가장 활발하며, 수력발전의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

한다. 수력을 통한 전력 생산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은 뉴사

우스웨일스뿐 아니라 빅토리아, 퀸즐랜드, 태즈메이니아 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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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발견된다. 반면 남호주 및 서호주 주에서는 수력보다 풍력발

전의 비중이 높은데, 특히 남호주 주에는 호주 전체 풍력발전 

시설의 50% 이상이 위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Ⅴ-6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2007/08년)

(단위: MW)

바이오
가스

사탕
수수

목재/ 목재
폐기물

수력 풍력 태양열
해수/
지열

기타2) 합계

NSW1) 73.3 80.5 42.5 4,276.4 149.0 6.1 0.5 3.0 4,654

Vic 79.6 - - 561.1 383.9 0.9 0.2 34.0 1,060

Qld 18.9 377.5 15.0 659.4 12.5 0.6 0.1 3.5 1,087

SA 22.4 - 10.0 3.5 810.9 0.9 - - 848

WA 27.0 6.0 6.0 32.1 202.7 0.8 0.1 - 275

Tas 4.0 - - 2,275.7 143.9 0.1 - - 2,424

NT 1.1 - - - 0.1 1.8 - - 3

기타3) - - - - -- 93.4 - - 70

호주
전체

226 464 73 7,808 1,703 105 1 1 10,421

주: 1) 호주수도특별자치구(ACT) 포함.

    2) 위치가 파악되지 않은 바이오매스 및 바이오디젤 설비 포함.

    3) 위치가 파악되지 않은 태양열 PV 설비 포함.

자료: ABARE(2010g).

 

한편 최근 진행 중인 전력생산 프로젝트는 총 15건으로 사업 

완료 시에는 호주의 전체 전력 생산능력이 2,687MW에 도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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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이 가운데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한 9건의 전력생산 

프로젝트는 모두 풍력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며, 완공 후 예상

되는 발전능력은 914MW다. 2009년 말부터 2010년 4월까지의 

기간 내 새롭게 추가된 사업은 서호주의 Collgar, 뉴사우스웨일

스의 Gunning, 남호주의 Wales & Hallet 5 프로젝트 등 총 3건인

데, 206MW의 발전용량을 나타내는 Collgar의 경우 2012년 완공

과 동시에 호주에서 가장 큰 풍력발전 시설로 부상하게 된다.

 표 Ⅴ-7 최근 진행 중인 전력생산 프로젝트(2010년 4월 말 기준)

비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

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
합    계

건수 
발전 

용량
비용 건수 

발전 

용량
비용 건수 

발전 

용량
비용 

뉴사우스웨일스 1 240 245 2 139 378 3 379 623

빅토리아 1 550 640 1 67 200 2 617 840

퀸즐랜드 1 630 951 0 0 0 1 630 951

서호주 2 320 393 1 206 750 3 526 1143

남호주 0 0 0 4 334 771 4 334 771

태즈메이니아 0 0 0 1 168 425 1 168 425

노던 테리토리 1 33 126 0 0 0 1 33 126

호주 전체 6 1,773 2,355 9 914 2,524 15 2,687 4,879

자료: ABARE(2010), “Electricity Generation - major development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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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프로젝트뿐 아니라 대기 중인 사업 가운데서도 풍

력의 비중은 다른 에너지원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2010년 

4월 기준 총 72개의 풍력발전 사업이 계획 승인 또는 건설 단계

에 있으며, 이들 사업을 통해 예상되는 발전용량은 10,469MW에 

달한다. 이는 대기 중인 사업 전체 대비 건수 기준으로 57%, 발

전용량 기준으로는 34%에 해당하는 규모다. 

 표 Ⅴ-8 대기 중인 전력생산 프로젝트(2010년 4월 말 기준)

구  분 종  류 프로젝트 수(건) 발전용량(MW)

화석연료 

갈 탄 4 1,710

흑 탄 6 1,950

석탄층 가스 8 1,750

천 연 가 스 24 9,063

석 유 1 150

기 타 2 4,000

신재생에너지

풍 력 72 10,469

조 력 3 786

바이오매스 1 180

태 양 열 2 102

지 열 4 245

합  계 127 30,405

주: 30MW 용량 이하인 태양광 발전은 주요 프로젝트 리스트에서 제외됨. 

자료: ABARE(201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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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 용

재생에너지 관련 호주 내 최고 협회인 청정에너지위원회(Clean 

Energy Council)의 조사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산업

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는 총 1만 370명에 달했다. 이 가

운데 태양광 부문에 전체의 3분의 1 이상인 3,940명의 근로자들

이 참여하면서 가장 큰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다주었다. 그 다음

으로는 수력(1,780명), 태양열 온수(1,750명), 풍력(1,600명), 바이오

에너지(1,170명) 부문 순으로 많은 인력을 고용하였다.

 그림 Ⅴ-6 신재생에너지 산업 종사자 수(2008년)

(단위: 명)

자료: Clean Energy Council(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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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투 자

2009년 호주의 신재생에너지 플랜트 투자액은 전년대비 3.7% 

감소한 9억 7,5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2008년과 2009년의 전

체적인 투자 위축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우도 투자 감소를 

면치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4년에서 2007년까지만 해도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액은 173% 이상 상승하며 이 부

문의 잠재력 및 투자 가치를 증명한 바 있다. 호주 정부는 RET

의 확대 시행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장 규모가 더욱 커지면 투자

액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림 Ⅴ-7 호주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Bloomberg New Energy Finance(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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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년 호주의 에너지 부문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액은 19억 

4,700만 호주달러이고, 그중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는 1

만 3,200 호주달러로 전체 대비 7%에 해당한다. 11억 9,400만 

호주달러에 이르는 광물자원 채광 부문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

이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R&D 투자는 점차 증가세를 보인다

는 데 의의가 있다. 1990년대 중반만 해도 신재생에너지 R&D 

투자는 전체 에너지 연구개발 투자액 대비 3% 수준이었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5%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현재 호주 정부

는 차세대 바이오연료 연구개발 프로그램(Second Generation 

Biofuels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 에너지 혁신 펀드

(Energy Innovation Fund) 등 다양한 R&D 지원 사업을 통해 청정

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그림 Ⅴ-8 호주 에너지 기업들의 R&D 지출

자료: ABS(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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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기업의 사업 현황 및 전략

가. 사일렉스 솔라(SilexSolar)

SilexSolar는  호주 유일의 태양전지 및 모듈 공급업체였던 BP 

Solar의 전지 및 모듈 생산 공장을 Silex Systems Limited(Silex)가 

인수하면서 2009년 6월 새롭게 설립된 자회사다. 이에 따라  

SilexSolar는 BP Solar로부터 인수한 시드니 올림픽 공원(Sydney 

Olympic Park) 내 생산시설을 운영 중이며, 2015년까지 200MW 

규모로 생산시설을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다. 과거에는 BP Solar

가 연간 50MW 규모의 태양전지 및 10MW의 모듈을 생산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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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수준의 태양전지 생산업체를 지향하는 SilexSolar는 

소규모의 가정용 패널에서부터 태양광 발전소에 설치될 대규모 

설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한다. 또한 해당 업체는 

2010년 중반까지 단결정(mono-crystalline) 실리콘 태양전지의 광

전기 발전 효율을 17% 수준까지 높이고, 2012년까지 20%로 향

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연구개발에 힘쓰는 중이다.

나. 하이드로 태즈메이니아(Hydro Tasmania)

호주 최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인 하이드로 태즈메이니아

는 태즈메이니아 주정부가 100% 소유한 공기업이다. 이 회사는 

호주 전체 신재생에너지의 60%를 공급한다. 하이드로 태즈메이

니아의 주력분야는 수력과 풍력 발전으로 태즈메이니아 주에서 

수력발전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2009년 영업 결과를 살펴보면, 

고용 규모는 860명, 총수익은 6억 2,6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총 자산 가치는 52억 달러 수준이다. 최근 5년간 하이드로 태즈

메이니아의 발전용량은 2005년 2,570MW에서 2007년에는 2,615MW

로 증대한 뒤 2009년에는 2,510MW로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내 

생산된 전력량 역시 1만 770GWh에서 7,811GWh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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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Ⅴ-9 하이드로 태즈메이니아의 영업 결과(2009년 6월 기준)

구  분 단 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고  용 명 891 886 817 819 860

총 수익 백만 달러 461.8 504 493 470 626

자기자본 총계 백만 달러 1,537.6 907.4 958 1,396 1,665

전체 발전용량 MW 2,570 2,518 2,615 2,510 2,510

전체 

전력생산량
GWh 10,770 10,351 9,064 8,269 7,811

전체 자산 십억 달러 3.20 3.85 4.25 4.80 5.20

자료: Hydro Tasmania(2009).

하이드로 태즈메이니아는 2008/09년에 빅토리아 주의 단일 전

력공급업체인 Momentum Energy Pty Ltd.의 지분 51%를 인수하

였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수익구조 다변화와 소비자군 확대

의 기회가 되는 동시에 호주 국가전력시장(NEM)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해당 기업은 2009년 상반기에 CLP Group과 50 대 50 투

자로 설립된 Roaring 40s Renewable Energy Pty Ltd.의 중국․인

도 사업지분(1억 6,300만 달러 규모)을 CLP에 매각하였다. 이로

써 하이드로 태즈메이니아는 아시아 사업에 관심을 두기보다 국

내 발전 사업에 치중하는 전략을 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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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망 및 평가

2010년 3월 호주 정부는 첫 번째 국가에너지 전망평가서

(Australian Energy Projection to 2029-30)를 통해 화석연료 및 신

재생에너지 분야의 성장 전망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9/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생산은 590PJ에 이를 전망

인데, 이는 2007/08년에 비하여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신재

생에너지 생산 전망을 에너지원별로 살펴보면, 바이오에너지 생

산량이 340PJ로 증가, 신재생에너지원 중 가장 높은 생산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총 신재생에너지 생산 대비 비

중은 2007/08년의 76%에서 58%로 감소할 전망이다.

수력은 가뭄으로 인한 수자원 고갈, 환경파괴 문제에 대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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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단체의 반대 등 한계점이 거론되는 상태이므로 생산량 증가는 

미미하고 전체 대비 비중은 감소할 것이라 예상된다. 한편 

2007/08년 풍력 에너지 생산규모는 14PJ 정도였으나 2029/30년경

에는 160PJ로 확대되어 비중 또한 기존의 5%에서 27%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그림 Ⅴ-9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중 전망 

자료: ABARE(2010d). 

2029/30년경 신재생에너지원을 통한 전력 생산량은 2007/08년 

규모의 3.8배에 달하는 69TWh로 증대될 전망이다. 그때까지도 

수력과 풍력이 신재생에너지원 중 상위 전력생산원인 것에는 변

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2029/30년 기준 수력 발전량 증가가 

미미한 가운데 풍력 발전량은 기준연도에 비해 11배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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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TWh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신재생에너지원을 통해 

생산된 전체 전력량 대비 63%에 이르는 규모다. 이처럼 ABARE

는 호주의 풍력발전 전망에 대해 매우 낙관적인 입장을 나타냈

는데, 풍력은 호주의 자연환경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신재

생에너지원이고 이미 상용화에 충분한 기술이 확보되었기 때문

이다. 

 표 Ⅴ-10 신재생에너지원별 전력생산 비중 전망

자료: ABARE(2010d).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발전량 증대에 힘입어 산업부문의 고용

창출 역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호주청정에너지협회(Clean Energy 

Council)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는 

2020년경 2만 4,210명에 도달할 전망이다. 이는 2008년 기준 종

사자 수에 비해 두 배 정도 증가한 결과다. 풍력부문 종사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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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4~5배 증가하는 것이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이며, 수력을 제

외한 대부분의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 근로자 수의 증대가 예상

되고 있다. 

 그림 Ⅴ-11 신재생에너지 산업 종사자 수 전망(2020년)

(단위: 명)

자료: Clean Energy Council(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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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상자 9 전문가 인터뷰

성명: Dr. Richard Corkish

소속: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 태양광 및 재생에너지학과(School of Photovoltaic 

and Renewable Energy Engineering,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 태양광 및 재생에너지학과는 세계 최대의 태양전지 

관련 학과로, 세계 최초로 태양전지 및 태양에너지 학위 프로그램을 개설하

였다. 전 세계 유학생을 포함하여 약 250명이 수강 중이며, 학과 내에 연구

센터(ARC Photovoltaic Centre of Excellence)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센

터는 2008년 10월 세계 최초로 태양전지 효율 25% 제품을 개발한 바 있고, 

Executive Research Director인 마틴 그린(Martin Green) 박사는 세계 최고

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또한 대학 내에 기술이전 담당 부서인 뉴사우스이

노베이션즈(New South Innovations)를 따로 운영하여 활발한 산학협력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호주는 풍력, 태양, 지열, 수력, 파도, 조력, 바이오 등 풍부하면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수력과 풍력 에너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의 자원들은 미개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다만 2030년까지 관련 기술 발전

에 많은 투자가 진행될 예정이므로 신재생에너지는 호주 미래 에너지로서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수력 에너지는 호주의 신재생에너지 중 가장 높은 발전 비중을 차지하고 

풍력 에너지 부문이 그 뒤를 이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풍력의 경우 육상

(onshore) 풍력발전 부문은 충분한 기술을 보유한 상태여서 발전목표 도달

에 큰 문제가 없으나, 높은 비용이 드는 해변(offshore) 풍력발전의 보편화

까지는 아직 요원하다. 

  호주의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 중 세계 최고의 발전 잠재력을 자랑하는 분

야는 단연 태양 에너지 부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 에너지 사용

은 벽지 지역의 전력공급이나 가정용 발전에 한정되어 있어 기술이 상용화되

고 해당 시장이 충분히 성장하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태양 

에너지 시장의 확대 여부는 정부 정책 방향에 의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책 당국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Ⅵ
호주 시장 진출 방향

1 / 협력 및 진출 여건

2 / 업종별 진출 방향

 



Ⅵ. 호주 시장 진출 방향｜137

1
협력 및 진출 여건

가. 투자환경

호주는 2009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열세 번째로 경제규모가 큰 

국가로, 1인당 GDP는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위스, 덴마크에 

이어 세계 다섯 번째인 4만 5,251달러에 달한다. 장기간에 걸쳐 

포괄적인 경제개혁과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한 결과 노동 및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와 무역장벽이 낮아졌고, 근 20년간 호주

는 평균 3%대의 지속적인 성장을 구가할 수 있었다. 또한 천혜

의 지하자원, 효율적이고 투명한 제도적 환경, 높은 교육수준의 

노동력, 현대적인 교통 인프라 등은 세계 유수 기업들이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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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을 고려하게 하는 투자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안정

적인 거시경제와 건실한 기업환경을 보유한 호주는 2010년 IMD 

국가 경쟁력 평가 보고서에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한 회복력

(resilience)을 지닌 국가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견고한 기초 경제

여건과 정부의 강한 위기대처 능력은 투자자들의 위험회피 성향

이 확산되는 경제위기 시기에도 호주가 안정적 투자지로서 주목

받을 수 있었던 이유다. 

2010년 경제자유지수 보고서(Index of Economic Freedom)에서도 

호주 경제의 높은 개방 및 자유도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과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이 전 세계 183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이 보고서에서 

호주는 100점 만점 기준에 82.6점을 기록하며 종합 3위에 올랐

다. 이는 세계 평균인 59.4점과 우리나라의 69.9점을 크게 상회

하는 결과로, 홍콩(89.7)과 싱가포르(86.1) 다음으로 높은 점수다. 

또한 호주는 뉴질랜드(82.1), 아일랜드(81.3), 스위스(81.1), 캐나다

(80.4), 미국(78), 덴마크(77.9), 칠레(77.2) 등을 제치며 매우 높은 

경제 개방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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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Ⅵ-1 호주의 경제자유도 분석(2010년)

자료: Heritage Foundation and Wall Street Journal(2010).

호주 경제의 자유화 정도를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비즈니스, 

금융, 재산권, 노동 등에서 특히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들 부문은 해외 진출 및 투자 시 가장 주의 깊게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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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항목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호주의 사업 환경이 개방

적이고 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이라는 것은 세계은행이 매년 발표

하는 국별 기업환경 평가(Doing Business 2011)에서도 확인된다. 

2011년 호주의 기업환경은 전체 183개국 가운데 10위로 평가받

으며 2010년과 동일한 순위를 기록하였다. 호주를 앞선 싱가포

르, 홍콩, 뉴질랜드, 영국, 미국, 덴마크, 캐나다, 노르웨이, 아일

랜드 등은 호주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높은 기업환경 평가를 

받아온 국가들이다. 

 표 Ⅵ-1 호주의 기업환경 순위

국  가 2011년 순위 2010년 순위

싱 가 포 르 1 1

홍     콩 2 2

뉴 질 랜 드 3 3

영 국 4 4

미 국 5 5

덴 마 크 6 6

캐 나 다 7 9

노 르 웨 이 8 7

아 일 랜 드 9 8

호     주 10 10

한     국 16 15

자료: World Bank(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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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Ⅵ-2 호주와 한국의 세부항목 비교

구  분
호  주 한  국

2011년 2010년 2011년 2010년

종 합 순 위 10 10 16 15

창 업 2 3 60 55

허 가 취 득 63 62 22 22

소 유 권  등 기 35 32 74 72

융 자 6 6 15 14

투 자 자  보 호 59 57 74 73

납 세 48 44 49 48

교 역 절 차 29 28 8 8

계 약 이 행 16 16 5 5

폐 업 12 14 13 12

자료: World Bank(2010).

다만 앞서 논의된 경제자유도 결과에 비교하면 호주는 다소 

낮은 순위에 머무른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허가 취득(63위), 

투자자 보호(59위), 납세(48위) 부문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

었다. 호주의 사업 취득일 수는 221일로 OECD 평균(166.3일)보

다 50일 이상 초과되며 전체 순위 하락에 영향을 미쳤고, 투자

자 보호 부문에서는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제도적 환경이 개

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납세항목에서는 세금납부를 위

한 준비기간이 기타 선진국들에 비해 짧은 편이었고 전체 이윤 

대비 기업부담 세금의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높았다. 특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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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기본 법인세율은 2009년 기준 30%로 한국을 포함한 

OECD 중소규모 국가군의 평균인 24.6%보다 높고 상위 6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평균인 33.1%에 근

접한 상태여서 국내외 기업들의 불만이 팽배한 상태다. 

앞서 제시된 내용 이외에도 인구 2,200만 명 이하의 협소한 

국내 소비시장과 높은 인건비,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한 외국

인 투자심의위원회(FIRB: 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의 승

인 요구 등은 호주 진출 및 투자 시 기업들이 당면하는 애로사

항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Ⅵ-2 OECD 회원국 법인세율 현황(2009년)

주: 포르투갈은 2008년 데이터임.

자료: OECD Tax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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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제협력 현황

1) 수출입 현황 

호주는 우리나라의 14위 수출대상국이자 5위 수입대상국이다. 

2009년 기준 대호주 수출 규모는 52억 4,314만 달러로 이는 전

년대비 1.4% 증가한 수치다. 우리나라의 15대 수출국 가운데 세

계 금융위기 속에서도 수출 규모가 늘어난 국가로는 호주가 유

일하다. 반면 대호주 수입은 전년대비 18% 하락한 147억 5,607

만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감소세 속에서도 호주는 중국, 일본, 

미국, 사우디아라비아의 뒤를 잇는 상위 수입국으로 자리 잡았다.

 표 Ⅵ-3 한국의 10대 수출입 대상국

(단위: 천 달러, %)

순위
수    출 수    입

국  가 금  액 증가율 국  가 금  액 증가율

1 중국 86,703,245 -5.1 중국 54,246,056 -29.5

2 미국 37,649,854 -18.8 일본 49,427,515 -18.9

3 일본 21,770,839 -22.9 미국 29,039,451 -24.3

4 홍콩 19,661,055 -0.6 사우디아라비아 19,736,848 -41.6

5 싱가포르 13,616,994 -16.4 호주 14,756,068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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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3 계속

순위
수    출 수    입

국  가 금  액 증가율 국  가 금  액 증가율

6 마샬군도 9,672,199 103.2 독일 12,298,461 -16.7

7 대만 9,501,115 -17.1 대만 9,851,388 -7.4

8 독일 8,820,863 -16.2 UAE 9,310,021 -51.6

9 인도 8,013,290 -10.7 인도네시아 9,264,135 -18.2

10 베트남 7,149,477 -8.4 카타르 8,386,492 -41.7

11 멕시코 7,132,760 -21.5 쿠웨이트 7,991,513 -34.1

12 인도네시아 5,999,880 -24.4 싱가포르 7,871,779 -5.9

13 브라질 5,311,210 -10.4 말레이시아 7,574,059 -23.6

14 호주 5,243,144 1.4 러시아 5,788,759 -30.6

15 UAE 4,977,751 -13.4 이란 5,745,749 -30.1

전체 363,533,561 -13.9 전체 323,084,521 -25.8

자료: 한국무역협회(KOTIS).

우리나라는 대호주 수입 규모가 수출을 상회하는 전통적인 무

역적자 구조를 나타내고 있었다. 1990년대 이래로 호주에 대한 

수출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수입 규모가 매년 크게 증

가하여 2008년 무역적자는 사상 최고치인 128억 2,897만 달러에 

이르렀다. 이는 2006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액수로, 기하

급수적으로 확대되는 대호주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

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009년에는 급격한 수입 감소로 적자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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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가 크게 줄어 95억 달러 수준에 그쳤으나, 경기가 회복되면 

무역적자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표 Ⅵ-4 한국의 대호주 수출입 추이 현황

(단위: 천 달러)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1990 955,980 2,589,117 -1,633,137

1991 989,988 3,009,362 -2,019,374

1992 1,094,517 3,085,797 -1,991,280

1993 1,184,732 3,346,685 -2,161,953

1994 1,231,895 3,782,481 -2,550,586

1995 1,569,276 4,897,140 -3,327,864

1996 1,807,690 6,271,803 -4,464,113

1997 2,210,473 5,893,941 -3,683,468

1998 2,791,013 4,614,716 -1,823,703

1999 2,425,957 4,672,352 -2,246,395

2000 2,606,244 5,958,700 -3,352,456

2001 2,173,200 5,534,145 -3,360,945

2002 2,339,591 5,973,378 -3,633,787

2003 3,272,125 5,915,704 -2,643,579

2004 3,378,477 7,437,577 -4,059,100

2005 3,812,063 9,859,068 -6,047,005

2006 4,692,086 11,309,398 -6,617,312

2007 4,691,191 13,232,471 -8,541,280

2008 5,171,339 18,000,310 -12,828,971

2009 5,243,144 14,756,068 -9,512,924

자료: 한국무역협회(KO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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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대호주 주요 수출 품목은 승용차, 무선전화기, 건

설 중장비, 합성수지 등이다. 대부분 국내 주력상품인 전자 및 

가전제품과 기계류 등이 주를 이루어 유사 제품을 수출하는 중

국 업체들과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주요 수입 품목은 유연탄, 

철광, 원유, 알루미늄, 천연가스, 가축육류 등 1차 산품이 큰 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간 무역구조는 우리나라가 제

조업이 취약한 호주에 공산품을 수출하고 광물자원 및 축산품을 

수입하는 산업간 무역 형태를 나타낸다.  

 표 Ⅵ-5 대호주 10대 수출입 품목(2009년)

(단위: 천 달러, %)

순
위

수      출 수      입

MTI 
코드

품목명 금액 비중
MTI 
코드

품목명 금액 비중

1 7411 승용차 1,309,625 25.0 1322 유연탄 4,294,181 29.1 

2 1332 경유 787,863 15.0 1120 철광 2,183,017 14.8 

3 8121
무선

전화기
374,725 7.1 1310 원유 1,885,232 12.8 

4 1111 금 341,107 6.5 6211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651,771 4.4 

5 8211 컬러TV 172,257 3.3 1340 천연가스 502,644 3.4 

6 2140 합성수지 102,914 2.0 221 가축육류 494,315 3.3 

7 3203 타이어 98,221 1.9 158 당류 434,63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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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5 계속

순
위

수      출 수      입

MTI 
코드

품목명 금액 비중
MTI 
코드

품목명 금액 비중

8 7420
자동차
부품

94,938 1.8 1130 동광 430,700 2.9 

9 2522 인쇄용지 86,532 1.7 1190
기타

금속광물
375,369 2.5 

10 7251
건설

중장비
82,133 1.6 1111 금 298,942 2.0 

소  계 3,450,315 65.8 소계 11,550,802 78.3 

총  계 5,243,144 100.0 총계 14,756,068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KOTIS).

2) 투자 현황 

2009년 9월 기준 대호주 투자는 22억 1,841만 달러에 달하였

다. 양국간 투자는 지속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

나라 입장에서 호주에 대한 직접 투자액은 중국, 일본, 미국, EU 

등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많지 않은 편이다. 현재 호주는 투자금

액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열네 번째 투자대상국이며 신고금액 기

준으로는 아홉 번째 투자대상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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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Ⅵ-6 한국의 국가별 직접투자 현황(2010년 9월 누적)

(단위: 천 달러)

순위 국가 신고건수 신규법인 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1 중국 43,292 21,376 44,304,667 31,619,939

2 미국 20,014 10,353 39,650,546 31,034,879

3 홍콩 3,566 1,362 13,078,699 9,862,142

4 베트남 5,581 2,256 12,465,452 6,124,255

5 영국 713 288 8,740,619 5,368,007

6 네덜란드 424 145 7,975,828 5,314,435

7 인도네시아 3,543 1,339 8,303,410 4,394,729

8 캐나다 953 499 7,584,545 4,163,374

9 일본 4,491 1,995 4,580,811 3,266,685

10 싱가포르 1,323 465 4,266,597 3,259,934

11 독일 908 376 3,706,320 3,030,875

12 케이맨 제도 353 106 4,455,186 2,566,885

13 버뮤다 47 19 2,621,448 2,472,953

14 호주 1,220 536 5,781,140 2,218,405

15 인도 1,347 537 2,742,158 1,928,056

대세계 전체 108,639 50,175 236,045,728 151,775,367

주: 순위는 투자금액 기준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1980년대와 1990년대 연평균 대호주 투자액은 약 2,700만 달

러 수준이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투자규모가 서서히 확대되어 

1998년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넘어섰다. 아시아 외환위기를 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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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한동안 투자가 축소되었으나, 경기회복과 동시에 빠르게 

확대되면서 2008년에는 최고치인 5억 7,994만 달러에 이르렀다. 

 표 Ⅵ-7 연도별 대호주 직접투자 추이

(단위: 건, 개, 천 달러)

연  도 신고건수 신규법인 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1980 8 3 2,784 73

1981 11 4 219,515 1,248

1982 8 4 214,435 35,336

1983 1 0 0 8,270

1984 4 1 145,564 11,310

1985 4 1 13,455 14,992

1986 5 1 51,936 52,174

1987 8 1 3,891 3,411

1988 6 6 1,731 625

1989 12 6 4,196 4,655

1990 11 5 105,102 14,829

1991 24 7 181,182 8,737

1992 11 5 836,266 16,386

1993 13 3 27,277 32,279

1994 30 18 33,377 17,974

1995 41 20 59,022 30,951

1996 48 21 50,609 53,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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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7 계속

연  도 신고건수 신규법인 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1997 78 35 180,469 74,171

1998 45 14 136,150 108,916

1999 32 16 53,690 59,033

2000 43 24 123,078 58,283

2001 33 19 11,573 10,944

2002 30 14 55,244 62,072

2003 46 17 186,775 49,989

2004 46 26 80,087 54,375

2005 75 46 132,619 105,991

2006 81 47 177,897 132,971

2007 120 53 155,372 142,816

2008 141 57 653,568 579,940

2009 127 34 1,246,186 235,865

2010. 1~9 78 28 638,091 236,718

총계 1,220 536 5,781,140 2,218,405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업종별로 살펴본 대호주 투자는 전체 투자의 50% 이상이 광

업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그 다음으로는 도매 및 소매업(18.1%), 

금융 및 보험업(9.6%), 제조업(7.1%), 농림어업(3.6%) 순이다. 광

업에 대한 투자는 광산개발 등 자원개발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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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종별로는 유연탄, 철광, 연 등 우리나라의 6대 전략광종(유연

탄, 우라늄, 철, 동, 아연, 니켈)을 위주로 투자가 진행 중이다. 

 표 Ⅵ-8 업종별 대호주 직접투자 현황(2010년 9월 누계 기준)

(단위: 건, 개, 천 달러, %)

업종 대분류
신고

건수

신규

법인수

신고 기준 투자 기준

금  액 비중 금  액 비중

농업, 임업 및  어업 50 15 104,003 1.8 79,864 3.6

광업 258 49 3,507,751 60.7 1,155,833 52.1

제조업 206 103 325,228 5.6 157,495 7.1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3 2 2,414 0.0 372 0.0

건설업 49 18 77,103 1.3 48,365 2.2

도매 및 소매업 249 143 472,468 8.2 400,609 18.1

운수업 17 6 4,380 0.1 3,389 0.2

숙박 및 음식점업 96 71 55,490 1.0 37,854 1.7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3 11 2,236 0.0 1,875 0.1

금융 및 보험업 18 3 213,637 3.7 213,547 9.6

부동산업 및 임대업 123 39 859,936 14.9 89,175 4.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7 7 98,776 1.7 1,594 0.1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0 15 4,048 0.1 3,221 0.1

교육 서비스업 48 25 19,998 0.3 12,88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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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8 계속

업종 대분류
신고

건수

신규

법인수

신고 기준 투자 기준

금  액 비중 금  액 비중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6 2 6,565 0.1 2,693 0.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5 8 19,971 0.3 5,187 0.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2 19 7,135 0.1 4,444 0.2

총    계 1,220 536 5,781,140 100.0 2,218,405 10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3) 한․호주 FTA 협상 추진 현황

한․호주 FTA 협상 논의는 2006년 12월 6일 호주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양측 정상이 FTA 타당성 조사를 위한 공동연구 

개시에 합의하면서 시작되었다. 우리 측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연

구원(KIEP), 호주에서는 아이티에스 글로벌(ITS Global)의 참여로 

연구가 진행된 가운데 2007년 5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세 차

례에 걸쳐 민간공동연구 회의가 진행되었고, 2008년 4월 민간공

동연구보고서가 완료되었다. 2009년 3월 양측 정상은 한․호주 

정상회담에서 FTA 협상 공식 개시에 합의하고 2009년 5월부터 

1차 협상을 추진하였다. 현재는 2010년 5월 캔버라에서 개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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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협상까지 마친 상태다. 2010년 11월 한․호주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FTA의 조기 타결을 위해 협의해 나가기로 한 만큼 앞으

로 빠른 협상 진행이 예상된다. 

 글상자 10 한․호주 FTA 협상 일지

- 2006.12.06 한 ․ 호주 정상회담 시 양국간 FTA 타당성 조사를 위한 

공동연구 개시에 합의 

- 2007.05 한 ․ 호주 FTA 민간공동연구 회의 개최 

- 2007.08 한 ․ 호주 FTA 민간공동연구 회의 개최 

- 2007.10 한 ․ 호주 FTA 민간공동연구 회의 개최 

- 2008.04 한 ․ 호주 FTA 민간공동연구보고서 완료 

- 2008.04.22 한 ․ 호주 FTA 라운드테이블 회의 개최(서울) 

- 2008.08.11 호주 케빈 러드 전 총리 방한 중 FTA 예비협의 개최 합의

- 2008.10.13~15 한 ․ 호주 FTA 제1차 예비협의(서울) 

- 2008.12.16 한 ․ 호주 FTA 제2차 예비협의(화상회의) 

- 2009.01.16 한 ․ 호주 FTA 공청회 개최

- 2009.03.05 한 ․ 호주 FTA 협상 공식개시 합의

- 2009.04.23~24 한 ․ 호주 FTA 사전준비회의 개최

- 2009.05.19~22 한 ․ 호주 FTA 제1차 협상 개최(호주 캔버라) 

- 2009.08.31~09.04 한 ․ 호주 FTA 제2차 협상 개최(서울) 

- 2009.11.30~12.04 한 ․ 호주 FTA 제3차 협상 개최(호주 캔버라) 

- 2010.03.15~18 한 ․ 호주 FTA 제4차 협상 개최(서울)

- 2010.05.24~28 한 ․ 호주 FTA 제5차 협상 개최(호주 캔버라)

자료: 외교통상부.

한․호주 FTA 민간공동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호주 FTA는 

양국 모두에 GDP와 후생증대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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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FTA를 통해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0.05%의 GDP 

증대와 0.02~0.07%의 후생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호주는 

0.04~0.18%의 GDP 증대와 0.24~0.14%의 후생증가를 누릴 것

으로 추정된다. GDP 증대분은 우리나라가 296억 달러, 호주는 

227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양국간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

는 상품시장, 투자시장, 서비스시장 개방을 통해 각각 91억 달

러, 63억 달러, 141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

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호주 수출과 수입은 각각 4억 2,400만 달

러, 8억 8,0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품목별로는 섬유, 

기계장비, 전자장비, 자동차부품 등의 대호주 수출이 크게 늘어

나고, 비철금속, 육류, 유제품 등의 대호주 수입이 증대될 전망

이다.  

 표 Ⅵ-9 한․호주 FTA 체결에 따른 GDP 및 후생증대 효과

구분

(2020년 기준)

KIEP 모델 호주 측 모델

한국 호주 한국 호주

GDP 0.05% 0.18% 0.05% 0.04% 

후생 0.02% 0.24% 0.07% 0.14%

자료: 김한성(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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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Ⅵ-10 한․호주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2007~20년)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한  국 호  주

GDP GNP GDP GNP

상품시장 개방에 따른 경제적 효과(A) 9,119 9,701 7,677 16,270

투자시장 개방에 따른 경제적 효과(B) 6,296 5,780 5,173 4,817

서비스시장 개방에 따른 경제적 효과(C) 14,143 14,044 9,827 9,083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A+B+C) 29,558 29,525 22,677 30,169

자료: 김한성(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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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종별 진출 방향

가. 농축산업

1) 수출확대 방안

농축산업은 산업 특성상 제조업과 같은 일반적인 산업에 비해

서 시장진입 장벽이 높은 편이다. 호주의 농축산업은 그 규모 

면에서도 세계시장에서 손꼽힐 정도이며, 생산제품의 대부분이 

수출을 위한 시장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또한 호주의 농수산물 

관세는 1.3%로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

할 경우에도 한국산 농수산품의 호주 시장 진입 여지가 크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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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될 가능성은 낮다. 다만 최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전역에서 

호주로의 이민이주 증가와 한류로 인해 한국 식생활에 대한 관

심이 증가하면서 한국산 가공식품과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한 틈

새시장 공략을 시작으로 수출 영역을 점차 확대해나가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2) 투자확대 방안

식량 순수입국인 한국 입장에서 세계적인 농축산 국가인 호주

의 농축산물 시장 투자 진출로 인한 파트너십 형성은 장기적으

로 식량안보 확립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호주농업부

문은 소수의 글로벌 기업이 독과점 체제를 형성하고 있어 개별 

기업의 단독 시장 진출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특히 품목별로 

다양한 형태의 생산 및 유통 과정을 거쳐야 하는 농축산물의 특

성상 호주 현지의 제도적인 이해도 높아야 하는 바, 호주 현지

에서 오랜 경험이 있는 파트너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 혹은 합자회사(joint venture) 형태의 진출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 영역은 한국산 제품의 호주 시장 

수출을 위한 투자 진출보다는 호주의 농업생산성과 청정 이미지

를 활용한 호주산 농축산품 수입 혹은 호주에서의 제품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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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방식이 적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품의 신선도 확보 등

을 위해 국내 가공시설을 호주 현지로 이전해 가공․유통 단계

를 줄이고, 호주 현지에서 생산한 제품을 한국은 물론 제3국에

도 수출하는 형식의 투자 진출이 가장 현실성 높은 형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지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및 M&A 형

식을 통한 투자 진출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수출 중심의 호주 

농축산업 특성상 국제곡물가격 변화 및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에 

취약할 수 있어 몇 년 정도의 단기 손실은 감내할 수 있는 장기

적인 투자 진출이 필요하다. 

나. 광업

1) 한국의 투자 현황 

 

업종의 특성상 광업부문에 대한 성공적인 진출은 기업의 현지 

투자를 기반으로 한 생산(채굴) 단계를 통과한 후 최종적인 수익 

회수의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호주 광업부문에 대한 진

출방안 역시 이 부문에 대한 우리나라의 투자 확대에 초점을 맞

추어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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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호주 광업부문 투자 역사를 살펴보면, 1979년 대

성산업과 현대종합상사의 트레이톤 유연탄 생산 사업이 가장 처

음으로 진행되어 지금까지 호주에서 진행한 자원개발 사업은 

2010년 6월 기준 총 43개에 이른다. 특히 최근 자원의 안정적인 

수급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지난 5년간(2004~09년) 우리나

라의 대호주 광업 투자는 275%의 성장세를 기록한 바 있다. 우

리나라의 전체 사업 수는 인도네시아(41개), 몽골(38개) 등에 비

해 다소 적은 편이지만, 유효 사업 및 생산 사업 수는 세계 어떤 

투자지보다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9) 이미 종료된 10개 사업

을 제외하면 현재 호주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행 중인 사업 

수는 총 33개다. 

9) 해외자원개발협회에 따르면, 호주에서는 총 33개 사업 중 18개 사업이 생산단계

에 돌입하였으며, 이는 인도네시아(7개), 중국(8개), 캐나다(3개) 등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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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Ⅵ-11 호주 자원개발 신고 현황(2010년 6월 기준)

구  분 종료사업
신 고 사 업

조  사 개  발 생  산

사업 수 10 9 6 18

투자액(백만 달러) 32 29 302 1,539

광  종 5 5 2 3

업체수 11 11 19 10

자료: 해외자원개발협회. 

광종별로는 유연탄과 아연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지금까지 진행된 우리나라의 대세계 유연탄 투자의 55%, 아연 

투자의 80%가 호주에  집중되었다. 한편 호주의 우라늄 매장량

은 세계 1위임에도 불구하고 호주 정부가 제한적인 개발정책을 

시행하여 그동안 우리나라의 우라늄 투자액은 상대적으로 미미

한 편이었다. 

 표 Ⅵ-12 대호주 광종별 투자비율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광  종  명

유연탄 우라늄 철 동 아연 니켈 기타

우리나라의 광종별 누적 
투자액 (A)

2,406 373 529 781 687 734 383

호주의 광종별 누적 투자액 
(B)

1,315 4 27 1 550 2 3

비율 (B/A) 55 1 5 - 80 - 1

자료: KBC KOTRA 시드니 무역관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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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는 광업진흥공사와 대우 인터내셔널이 나라브리 유

연탄 개발사업, 삼탄이 반다나 유연탄 개발사업에 참여하였고, 

광업진흥공사․한화․고려아연이 볼리아 사업에 신규로 참여하

였다. 광종별로는 유연탄에 1억 2,500만 달러, 우라늄에 300만 

달러 상당 투자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Ⅵ-13 호주 신규 진출사업 현황(2009년)

(단위: %, 천 달러)

광종 사업명 참 여 사
한국 측 

지분
현재
단계

2009년 투자액

유연탄
나라브리

대우 인터내셔널, 
광업진흥공사

7.5 개발 66,836

반다나 삼탄 10 조사 19,378

동 볼리아
광업진흥공사, 한화, 

고려아연
100 조사 248

총계 (2개 광종, 3개 사업) 86,462

자료: 해외자원개발협회. 

2) 진출 방향

오늘날 호주의 광물자원 시장은 매우 매력적인 투자처로 평가

되고 있다. 풍부한 자원은 물론 안정적이고 투명한 투자환경을 

보유했다는 점, 세계적인 자원 민족주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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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속에서도 호주는 자국 광물자원 개발에 외국자본의 적극적 

참여를 희망한다는 점, 호주 자원개발 참여를 통해 자원개발에 

대한 세계적인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는 점 등은 우리나라가 호

주의 광물자원 시장을 주목해야 할 이유다. 특히 호주는 한국의 

6대 전략 광종 보유와 생산량에서 세계 5위 안에 드는 국가로, 

한국의 자급률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긴밀한 협조

가 필요한 국가로 분류된다10). 또한 한동안 큰 논쟁을 일으킨 

RSPT 시행안이 취소되고 MRRT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잠시 주춤

했던 호주 광산 개발업체들의 사업이 재개되고 있으며, 자원가

격 상승에 힘입어 신규 프로젝트 거래도 더욱 활성되고 있다. 

 표 Ⅵ-14 한국의 6대 전략 광종 자주개발률 및 호주 보유․생산 현황

광종
2009년 

자주개발률
2016년 

자주개발률 목표치

호주 보유 및 생산 현황 순위

매장량 생산량

유연탄 43.7% 50% 5위 4위

우라늄 1.1% 15% 1위 2위

철 14.2% 30% 5위 3위

동 5.1% 35% 2위 5위

아연 33.8% 40% 1위 3위

니켈 32.6% 30% 1위 3위

자료: 지식경제부 보도자료(2010. 4. 19); 김한성 외(2008) 등.   

10) 자세한 내용은 김한성 외(200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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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무차별적인 투자를 감행하여 

2009년 중국 국영기업인 민메탈(Minmetal)이 호주의 오즈 미네

랄(Oz Mineral)사를 13억 9,000만 달러에, 옌저우 석탄 그룹

(Yanzhou Coal)이 펠릭스(Felix) 사를 35억 달러에 인수하였다. 중

국의 투자로 대규모 자금이 광업부문으로 유입되었으나, 국부펀

드의 자금력을 앞세워 중국 공기업들이 호주의 중소규모 업체와 

광산을 대거 인수하는 것에 대해 호주 정부는 마냥 반길 수는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호주 정부가 중국의 투자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이 시기를 대호주 광업부문 투자 확

대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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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상자 11 호주외국인투자심의회(FIRB)의 기능

  호주 정부는 ｢외국인 인수․합병법(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Act 1975)｣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국가안보’ 등

을 이유로 한 사전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외국정부 소유 지배기업의 투자

에 대해서는 규모와 상관없이 사전심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외국인투자

심의위원회(FIRB: 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에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FIRB는 외국인 및 해외 기업들의 호주 투자 제안서를 검토한 뒤 각 투

자내용이 국가의 투자정책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상무부(Treasury) 

투자 승인 여부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외국인투자자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자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가이

드라인을 제시하고, 호주의 투자정책에 대한 국내외의 이해를 높이는 업무도 

맡고 있다. 나아가 보다 일반적으로는 호주의 투자정책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책 조언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단, FIRB는 외국인직접투자에 적합

성 여부에 대해 ‘조언’하는 역할을 담당할 뿐 최종 결정기관은 아니며, 정부

의 외국인 투자정책에 대한 책임과 투자 제안에 대한 최종 승인 권한은 상무

부에 있다.  

  호주의 투자정책은 비교적 개방적인 편이었으나, 최근 국영기업을 중심으

로 중국의 자원 투자가 급증하면서 ‘국가안보’ 문제와 관련하여 FIRB의 광산

투자 규제가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패트릭 콜머(Patrick Colmer) 

FIRB 위원장은 2009년 9월에 열린 한 투자 포럼에서 “외국인 투자는 호주에 

도움이 되지만, 호주 주요 광산에 대한 투자 기회는 중국을 포함한 호주와의 

모든 교역국에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며 외국인, 특히 중국의 광산 소유지

분을 규제할 방침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광업부문 투자 시 중국과 일본 등에 비해 안정적인 자금 

확보가 어렵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지닌 취약점이다.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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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민간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자원개발에 투자하는 데는 한계

가 있어 공기업을 중심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공기

업이라 할지라도 투자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고 이익 환수 기간

이 긴 자원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

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연기금들의 광

물자원 투자 직접참여를 기대해볼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여러 연기금들은 해외자산 매입에 적극

적으로 나서는 추세다. 국내 투자 대상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

므로 양질의 해외자산에 투자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

단에 따른 것이다. 연기금 투자가 주로 부동산 및 사회간접자본

(SOC)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새로운 투자

처를 찾아야 하므로, 연기금들이 호주의 자원개발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보다 안정적인 투자자

금원을 확보하는 셈이 된다. 실제로 국민연금의 경우 해외 연기

금과 함께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

어 첫 투자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연기금의 참여를 독려하

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투자 운용 성과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형성되어야 하고, 기금운용 담당자들이 호주

의 자원개발 부문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현지 투자정보

를 신속히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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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정된 자금을 통해 효과적인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 조

사, 개발, 생산 단계에 대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전략적으로 구성

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대호주 광업 투

자를 사업 단계별로 살펴보면, 생산(81%), 개발(16%), 조사(3%) 

단계 순으로 높은 비중을 기록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전체 해외

광물 생산 사업 중 44%가 호주에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난다. 즉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호주 자원투자는 생산 사업을 위주로 추

진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표 Ⅵ-15 사업 단계별 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조사 개발 생산 종료

전체 누적투자액 (A) 251 1,572 3,499 570

호주 누적투자액 (B) 29 302 1,539 32

비율 (B/A) 12 19 44 6

자료: KOTRA 시드니 무역센터 조사내용.

물론 생산이 가시화된 광산을 구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투

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

다. 반면 광물탐사 단계에서는 생산 가능한 광종을 발견할 가능

성이 낮은 대신 탐사 비용은 낮은 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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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수익을 증대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전체적인 투자 포트폴리

오 구성을 조정함으로써 호주 내 탐사 및 개발 사업에 대한 투

자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다행히도 호주의 광업부문은 생산 

성공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서 탐사 

및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호주에서 시도하는 것이 위

험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원개발 초기 단계에 

참여한 경험은 호주 자원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개발역량과 

인지도를 증대시키고, 우리 기업들이 다른 사업에 참여할 기회

를 제공하는 이점이 있다. 

한편 호주 광산업 시장에 뒤늦게 참여한 우리나라가 중국 및 

일본과 나란히 경쟁할 여건과 역량이 준비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 호주 자원 시장에 진출하

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은 간접개발 분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5년간 광산업 관련 서비스 분야는 30%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만큼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호주는 제조업이 취약하여 

채굴 및 광물 처리 장비를 비롯한 각종 설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장비 이동, 관리, 수리 등에 관한 광산 서비스 부문은 계속 

성장할 전망이다. 

그런데 호주 광산업계는 유럽 및 일본 제품을 선호하고 있어 

당장 우리 기업들이 관련 장비를 수출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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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수송․물류 서비스 등은 우리 기업들이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분야다. 실제로 남호주에서는 광물탐사 작업이 도시나 

발전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벽지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

어서 파이프라인 등 인프라 건설이 필요한 상황이며, 해당 주정

부는 이 분야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11)    

최근 5년 동안 광산업의 호황으로 호주 광업부문에 관련 지식

과 경험을 지닌 인력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였다. 대부분의 광산

이 몰려 있는 서호주 주에 그동안 상당한 규모의 외국인 기술 

인력이 투입되었고, 크고 작은 인력공급 업체들이 설립되었다. 

이 중에는 한국의 고급인력을 현장에 공급하는 업체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호주 광업부문에 종사하는 우리나라 

인력 비중은 여전히 매우 낮은 편이다. 한국에서는 광산업이 사

양 사업으로 분류되고 관련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기관도 마련되

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호주 광업부문으로의 전문인력 진출은 

지금으로서는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정부간 협의를 바탕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추진과 이를 뒷받침하는 민간부문의 역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2009년에 개최된 제24차 

11) 2010년 6월 21일 해외자원개발협회가 개최한 ‘남호주 에너지․광물자원 투자 

세미나 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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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자원협력위원회12)를 통해 양국이 자원개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호주 자원개발 전문가를 초청하고 호주 전문기관에 

교육·연수생을 파견하는 등 상호 교환·교류 프로그램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나아가 2011년 한․호주 수

교 50주년을 앞두고 양국 정부가 에너지자원 협력 강화 차원에

서 광산업 인력 양성을 협력 어젠다로 선정한다면 추진력이 더

해질 것이다. 

 다. 신재생에너지

호주의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성장하면 우리나라 업체들의 진

출기회도 늘어나겠지만, 본격적인 진출을 위해서는 최소 2~3년

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호주 진출을 희망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체들은 단기간 내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진출 전략을 모

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풍력부문의 경우 한국 기업들의 대세계 해외수주 실적이 

12) 한․호주 자원협력위원회는 에너지자원 분야의 양국 협력 강화와 교역투자 확

대를 위한 정부간 공식 협력채널로 1980년 이후 정례화되었다. 2010년에는 제25차 

자원위가 3월 15일 호주 퍼스 Bursewood Complex에서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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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추세이고, 우리 정부도 해상(海上) 풍력을 주축으로 2015년

까지 ‘제2의 조선’으로 발전시킨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어 앞으

로의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다. 그러나 호주의 풍력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최소 2MW 이상의 대형 터빈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하

는데,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은 아직 부족한 단계이고 운영 실적

이 없는 경우 금융기관의 자금 지원을 받기 어려워 우리나라 업

체들이 빠른 시일 내 호주 풍력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 외에 바이오에너지, 지열 등 기타 신재생에너지

원은 관련 기술 및 인프라가 부족하므로 성숙기에 도달하기 위

해서는 더욱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태양광 산업은 우리 기업들의 단기적인 진출을 고려해볼 

수 있는 분야다. 현재로서는 호주 내 태양전지 및 모듈 생산업

체가 사일렉스 시스템(SILEX System Ltd.)과 스파크 솔라(Spark 

Solar) 등 단 2곳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태양광 시장 확대와 함께 

호주 내 생산업체들도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이들 기업에 생산설비를 수출하거나 합작생산의 형태로 설비를 

납품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기업

들이 충분한 기술력을 갖추지 못한 결정형 태양광 설비보다는 

박막형 설비를 납품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결

정형 전지 분야에는 이미 많은 선진국들이 참여하여 높은 수준



Ⅵ. 호주 시장 진출 방향｜171

의 기술력과 경험을 축적한 반면, 박막형 전지 분야는 상용화 

초기 단계인 만큼 우리 업체들이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기에 비교

적 용이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보유한 우수한 반도체 및 디

스플레이 기술이 활용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구매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표 Ⅵ-16 태양전지 종류 및 특징

구  분 특      징

결정형 

태양전지

(1세대)

- 고효율과 안정된 성능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 높은 시장점유율을 

기록함. 

- 실리콘 소재(Si wafer)의 공급 부족으로 생산 비용이 높음.

- 소재가격 인하의 한계로 그리드-패러티(grid-parity13)) 달성이 

어려움.

박막형 

태양전지

(2세대)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기술이 필요함. 

- 전 세계적으로 산업화 초기 단계이므로 신규 플레이어들의 

대외경쟁력 확보가 용이함.

- 결정형에 비해 생산비용 절감이 가능함. 

- 결정형 실리콘에 비해 대면적 태양전지의 에너지 전환 효율이 

낮음.

자료: 김제하 ․ 주무정 ․ 정용덕 ․ 박래만 ․ 성희경(2008)을 바탕으로 필자 정리. 

13) 화석연료와 태양광의 발전 단가가 같아지는 시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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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 기업들은 태양광 모듈 수출을 통해 호주 태양광 시

장에 진출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 호주의 태양광 모듈 수

입시장은 결정형 모듈을 중심으로 확대되었으며, 가격경쟁력으

로 소비자들을 만족시키는 중국제품과 높은 품질로 승부하는 일

본제품에 의해 잠식된 상황이다. 호주의 태양광 모듈 수입규모

는 2008년 기준 1억 2,000만 달러에 도달하였는데, 이 중 중국 

및 일본 제품의 시장 점유율은 80% 이상이다. 반면 한국의 경우 

64만 달러 규모에 그쳐 결정형 모듈 시장에서의 입지가 매우 좁

은 편이다. 

그런데 2010년 하반기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등하자 세계시장

에서 폴리실리콘이 필요 없는 박막형 전지의 잠재력을 높게 평

가하고 있어 우리나라 업체들은 호주의 박막형 틈새시장을 개척

할 좋은 기회를 얻었다. 결정형 태양광 모듈이 주를 이루는 호

주 시장에서도 세계적 추세에 따라 박막형 모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 시기를 잘 활용하면 우리 기업들이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선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박막형은 결정형에 비해 발전효율이 낮아 설치면적이 

넓어야 하므로 가정용 태양 패널로서는 부적합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부지 가격이 저렴하고 고온사막형인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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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Outback) 지역14)을 중심으로 진출하는 것이 적절하고, 중장기

적으로는 적극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박막형 전지의 낮은 발전효

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14) 아웃백(Outback)은 호주 내륙부에 뻗어 있는 넓은 사막지역을 의미한다. 인구가 

희박하고 원주민인 애버리진(Aborigine)이 전통생활을 유지하며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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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1 : 유관기관 및 기업 현황

가. 농축산업 유관기관 및 기업

1
Australian Bureau of Agricultural & Resource 
Economics(ABARE)

주    소
Edmund Barton Building Cnr Broughton & Macquarie Streets 
Barton Act 2601

전    화 61-2-6272-2000 팩스 61-2-6272-2104

홈페이지 www.abareconomics.com

2 Australian Livestock Exporters’ Council(ALEC)

주    소 PO Boc 1034 Orange NSW 2800, Australia

전    화 61-2-6366-3074   팩스 61-2-6366-3614

홈페이지

3 AgForce Queensland

주    소 Level 1, 183 North Quay Brisbane QLD 400

전    화 61-7-3236-3100    팩스 61-7-3236-3077

홈페이지 www.agforceqld.org.au

4 Australian Lot Feeders’ Association(ALFA)

주    소 Level 2, 37 Pitt Street Sydney NSW 2000

전    화 61-2-9241-6988 팩스 61-2-9241-6986

홈페이지 www.feedlot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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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ustralian Livestock& Property Agents Association(ALPA)

주    소
Suite 3, Level 6, 2 Barrack Street Sydney NSW 2000 
Australia

전    화 61-2-9262-6633    팩스  61-2-9262-6422

홈페이지

6 Australian Livestock Transporters Association(ALTA)

주    소 GPO Box 2078, Canberra ACT 2601, Australia

전    화 61-2-6247-5434  팩스 61-2-6247-0476

홈페이지 www.alta.org.au
  

7 Australian Meat Industry Council(AMIC)

주    소 Level 2, 25-27 Albany Street Crost Nest NSW 2065

전    화 61-2-9086-2200  팩스 61-2-9086-2201

홈페이지 www.amic.org.au
 

8 Australian Meat Processor Corporation Ltd(AMPC)

주    소 Suite 1406, 33 Bligh Street Sydney NSW 200, Australia

전    화  61-2-9223-6900 팩스  61-2-9223-6939

홈페이지 www.ampc.com.au

9
Australian Meat Industry Language and Standards 
Committee(AUS-MEAT)

주    소 9 Buchanan Street, South Brisbane QLD 4101

전    화 61-7-3361-9200 팩스 61-7-3361-9222

홈페이지 www.ausmeat.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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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attle Council of Australia(CCA)

주    소
NFF House, Level3, 14-16 Brisbane Avenue Barton ACT 
2600

전    화 61-2-6273-3688 팩스 61-2-6273-2397

홈페이지 www.cattlecouncil.com.au

11 Goat Industry Council of Australia(GICA)

주    소

전    화 61-2-6273-3855   팩스 61-2-6273-2331

홈페이지

12 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Forestry(DAFF)

주    소
Edmund Barton Building Kings Avenue Barton ACT 2601 
Australia

전    화 61-6272-3933 팩스

홈페이지 www.daff.gov.au

나. 광업부문 기업

1 BHP Billiton Ltd.

주    소 180 Lonsdale Street, Melbourne, Victoria 3000, Australia

전    화 61-1300-55 47 57 팩스 61-3-9609-3015

홈페이지 www.bhpbillit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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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io Tinto Ltd.

주    소 120 Collins Street, Melbourne, Victoria 3000, Australia

전    화 61-3-9283-3333  팩스 61-3-9283-3707

홈페이지 www.riotinto.com

3 Xstrata Queensland Ltd.

주    소
Level 34, The Gateway, 1 Macquarie Pl, Sydney, New South 
Wales 2000, Australia

전    화 61-2-9253-6700 팩스

홈페이지 www.xstrata.com

4 Newmont Mining Corporation

주    소
6363 South Fiddler's Green Circle, Suite 800, Greenwood 
Village, Co 80111

전    화 1-303-863-7414  팩스 1-303-857-5837

홈페이지 www.newmont.com

5 A1 Minerals Ltd.

주    소
Suite 34, 25 Walters Drive, Osborne Park, Western Australia 
6017, Australia

전    화 61-8-9244-1400   팩스 61-8-9244-1600

홈페이지 www.a1minerals.com.au

6 ABM Resources NL

주    소 Level 1, 141 Brodway, Nedlands, Western Australia 6009

전    화 61-8-9423-9777  팩스 61-8-9423-9733

홈페이지 www.abmresource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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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nglo American

주    소 Level 11, 201 Charlotte Street, Brisbane, Queensland 4000

전    화 61-7-3834-1333 팩스

홈페이지 www.angloamerican.co.uk

8 Atlas Iron

주    소
Ground Floor, 10 Richardson Street, West Perth, Western 
Australia 6005

전    화 61-8-9476-7900  팩스 61-8-9476-7988

홈페이지 www.atlasiron.com.au

9 Aurox Resources Ltd.

주    소 Suite 1, 245 Churchill Avenue, Subiaco, Western Australia 6008

전    화 61-8-9382-4477  팩스 61-8-9382-2012

홈페이지 www.aurox.com.au

10 Auzex Resources Ltd.

주    소
Unit 441, Skyline Apartments, 30 Macrossan Street, 
Brisbane, Queensland 4000

전    화 61-7-3333-2722   팩스 61-7-3832-6317

홈페이지 www.auzex.com

11 Bauxite Resources Ltd.

주    소
Level 2, Building E, 355 Scarborough Beach Road, Osborne 
Park, Western Australia 6017

전    화 61-8-9200-6300   팩스 61-8-9200-6399

홈페이지 www.bauxiteresource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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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BC Iron Ltd.

주    소
Level 1, 15 Rheola Street, West Perth, Western Australia 
6005

전    화 61-8-6311-3400    팩스 61-8-6311-3449

홈페이지 www.bciron.com.au

13 Corvette Resources

주    소 18 Oxford Close, Leederville, Western Australia 6007

전    화 61-8-9211-0635 팩스 61-8-9322-2631

홈페이지 www.corvetteresources.com.au

14 Doray Minerals Ltd.

주    소 Suite 8, 8 Clive Street, West Perth, Western Australia 6005

전    화 61-8-9226-0600  팩스 61-8-9226-0633

홈페이지 www.dorayminerals.com.au

15 Emu Nickel

주    소 Level 2, 16 Ord Street, West Perth, Western Australia 6005

전    화 61-8-9226-4266    팩스 61-8-9485-2840

홈페이지 www.emunickel.com.au

16 Energia Minerals Ltd.

주    소
Suite 6, Level 2, 20 Kings Park Road, West Perth, Western 
Australia 6005

전    화 61-8-9321-5000 팩스 61-8-9321-7177

홈페이지 www.energiamineral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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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Golden West Resources

주    소
Suite 4, 138 Main Street, Osborne Park, Western Australia 
6017

전    화 61-8-9201-9202    팩스 61-8-9201-9203

홈페이지 www.goldenwestresources.com

18 Fortescue Metals Group Ltd.

주    소
Level 2, 87 Adelaide Terrace, East Perth, Western Australia 
6004

전    화 61-8-6218-8888 팩스 61-8-6218-8880

홈페이지 www.fmgl.com.au

19 Hampton Hill Mining

주    소
Level 2, 9 Havelock Street, West Perth, Western Australia 

6005

전    화 61-8-9481-8444 팩스 61-8-9481-8445

홈페이지 www.hamptonhill.com.au

20 IMX Resources

주    소
Level 2, Unit 18, 100 Railway Road, Subiaco, Western 
Australia 6008

전    화 61-8-9388-7877  팩스 61-8-9382-2399

홈페이지 www.goldstreammining.com.au



184｜호주의 주요 산업

21 Midas Resources

주    소 Level 1, 282 Rokeby Road, Subiaco, Western Australia 6008

전    화 61-8-9388-2211 팩스 61-8-9388-2600

홈페이지 www.midasresources.com.au

22 Moly Mines Ltd.

주    소 46-50 Kings Park Road, West Perth, Western Australia 6005

전    화 61-8-9429-3300  팩스 61-8-9429-3399

홈페이지 www.molymines.com

23 Reed Resources

주    소 46-50 Kings Park Road, West Perth, Western Australia 6005

전    화 61-8-9322-1182    팩스 61-8-9321-0556

홈페이지 www.reedresources.com

24 Talisman Mining Ltd.

주    소 6 Centro Avenue, Subiaco, Western Australia 6008

전    화 61-8-9380-4230 팩스 61-8-9382-8200

홈페이지 www.talismanmining.com.au

25 Zinc Co Australia Ltd.

주    소 PO Box 1426, West Perth, Western Australia

전    화 61-8-9226-1110   팩스 61-8-9321-0070

홈페이지 www.zincco.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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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재생에너지 유관기관 및 기업

 1) 정부기관 

  □ 자원에너지관광부

    - 담당자 : Lisa Di Paolo 신재생에너지과장

    - Tel : +61 2 6213 6642, e-mail : lisa.dipaolo@ret.gov.au

    - 주소 : Energy and Environment Division, Department of Resources, 

Energy and Tourism, Level 11 Industry House, 10 Binara Street, 

Canberra ACT 2601

    - 홈페이지 : www.ret.gov.au

 2) 주요 관련협회

  □  Clean Energy Council of Australia: 호주 신재생에너지협회 

홈페이지: www.cleanenergycouncil.org.au

  □  EBA(Environment Business Australia)

홈페이지: www.environmentbusiness.com.au

  □  APVA(Australian PV Association): 호주태양전지협회

홈페이지: www.apva.org.au

  □  ESAA(Energy Suppliers Association of Australia)

홈페이지: www.esaa.com.au

 

 3) 민간단체 및 연구소

  □  Clean Energy Council (www.bcse.org.au/cec/hom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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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chool of Photovolatic and Renewable Energy Engineering,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 담당자 : Dr. Richard Corkish 

    - Tel : +61 2 9385 4068,         e-mail : r.corkish@unsw.edu.au

    - 주소 : Sydney NSW 2052 Australia

  □  Center for Sustainable Energy System,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 담당자 : Dr. Igor Skyrabin

    - Tel : +61 2 6125 3917,         e-mail : Igor.skryabin@anu.edu.au

    - 주소 : Canberra ACT 0200

 4) 태양전지 제조업체

1 Silex Systems Limited (New South Wales)

주   소 New Illawarra, Road, Lucas Heights, NSW 2234, Australia

전    화 (612) 9532 1331 팩스 (612) 9532 1332

홈페이지 www.silex.com.au

2 Spark Solar Ltd.(ACT)

주    소 ANU LPO Box 8256, Acton, ACT 2601, Australia 

전    화 (612) 6248 5161 팩스 (612) 6248 5175

홈페이지 www.sparksolar.com.au

 5) 태양광 모듈 설치업체

1 BP Solar

주    소
Level 29 The Tower Melbourne Central 360 Elizabeth Streeet, 
Melbourne Victoria 3000 

전    화 (02) 8762 5777 팩스 (02) 8762 5888  

홈페이지 www.bpsolar.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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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olar Shop Australia

주    소 155 Payneham Road, Street, Peters, South Australia 5069 

전    화 (08) 8362 9992   팩스 (08) 8362 8866 

홈페이지 www.solarshop.com.au 

 6) 기타 태양광 관련제품 제조업체

회사명 홈페이지 

태양전지 및 모듈생산

 Origin Energy www.originenergy.com.au

태양광 관련부품 및 시스템 제조업체

 Conergy www.conergy.com.au

 M&H Power Systems www.mhpower.com.au

 PV Solar Energy www.pvsolar.com.au

 Selectronics www.selectronics.com.au

 Power Solutions Australia www.powersolution.com.au

 Mono Pump www.monopumps.com.au

 Latronics www.latronics.com.au

 Solco www.solco.com.au

 Plasmatronics www.plasmatronics.com.au

 Solar Energy Australia www.solaraustralia.com.au

 Rainbow Power Company www.rpc.com.au

배터리 제조업체

 Century Yuasa Batteries www.centurybatteries.com.au

 Redflow Energy www.redflow.com.au

 Exide www.exide.com.au

 Battery Energy Power www.batteryenergy.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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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 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 정보

가. 농축산업 부문

  □  The Ag Show

   - 기간: 2010년 8월 31~9월 2일

   - 주기: 매년

   - 장소: Sydney, NSW

   - 주최: Heritage Ag Show

   - 홈페이지: www.agshow.com.au

  □  Australian National Field Days

   - 기간: 2010년 10월 19~21일

   - 주기: 매년

   - 장소: Orange, NSW

   - 주최: Orange Field Days Co-Op Ltd.

   - 홈페이지: www.anfd.com.au

나. 광업 부문 

  □  Goldfields Mining Expo

   - 기간: 2010년 10월 26~28일

   - 주기: 2년에 1회 개최

   - 장소: Kalgoorlie, Western Australia

   - 주최: Reed Exhibitions

   - 홈페이지: www.goldfieldsminingexpo.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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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ia-Pacific’s International Mining Exhibition

   - 기간: 2011년 9월 6~9일

   - 주기: 4년에 1회 개최

   - 장소: Sydney Olympic Park

   - 주최: Reed Exhibitions

   - 홈페이지: www.aimex.com.au

  □ Queensland Mining & Engineering Exhibition

   - 기간: 2010년 7월 27~29일

   - 주기: 2년에 1회 개최

   - 장소: Mackay Showground, Mackay, Queensland 주

   - 주최: Reed Exhibitions

   - 홈페이지: www.queenslandminingexpo.com.au

  □ Mining & Energy Exhibition 2013

   - 기간: 2013년 9월 중 예정

   - 주기: 4년에 1회 개최

   - 장소: Muswellbrook Showground, South Muswellbrook, NSW 주

   - 주최: Reed Exhibitions

   - 연락처: 61-2-6549-3700

  □  Singleton Mining and OHS Expo 2010

   - 기간: 2010년 8월 17~19일

   - 주기: 차기 전시회 일정 미정

   - 장소: Slingleton Showgrounds, New South Wales

   - 주최: Australian Industry Exhib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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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61-8-9429-3020

   - 홈페이지: www.singletonminingexpo.com

  □ Newcastle-Hunter Coal Mining Expo 2010

   - 기간: 2010년 11월 24~26일

   - 장소: Newcastle Entertainment Centre

   - 주최: Australian Industry & Lifestyle Exhibitions

   - 연락처: 61-8-9429-3020

   - 홈페이지: www.nhminingexpo.com

  □  The Mackay-Bowen Mining & Resource Expo 2011

   - 기간: 2011년 8월 31일~9월 2일

   - 장소: Mackay Entertainment & Convention Centre

   - 주최: Australian Industry & Lifestyle Exhibitions

   - 연락처: 61-8-9429-3020

   - 홈페이지: www.bowenminingexpo.com

다. 신재생에너지 부문

  □  CEC 2010 Conference & Exhibition

   - 기간: 2010년 5월 3일~5일(3일간)

   - 장소: 애들레이드 컨벤션센터

   - 홈페이지:

     www.cleanenergycouncil.org.au/cec/mediaevents/cec_conference_2010.html 

   - 소개: 신재생에너지 협회인 Clean Energy Council에서 주최하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컨퍼런스 및 전시회로서, 관련 산업 전시회로는 가장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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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있는 행사임. 3일 동안 진행되는 컨퍼런스가 주요 이벤트이며, 전

시회와 병행하고 있음. 2010년에는 애들레이드에서 5월 3일부터 5일

까지 진행되며, 태양광 위주의 전시회에서 풍력도 주요 전시품목이 될 

예정임.

  □  All Energy Australia 2010

   - 기간: 2010년 10월 6일~7일(양일간)

   - 장소: 멜버른 전시컨벤션센터

   - 홈페이지: www.all-energy.com.au/Home.html 

   - 소개: 영국계 에너지 관련 전시출판업체인 All Energy 사가 주관하는 

신재생에너지 전시회로서 2009년 최초로 개최됨.

  □  Carbon Expo Australia

   - 기간: 미발표

   - 장소: 골드코스트 전시장

   - 홈페이지: www.carbonexpo.com.au

   - 소개: 호주 환경사업자협회(EBA, Environment Business Association) 주

관의 기후변화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컨퍼런스 및 전시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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